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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

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좁은 길로 행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

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인터뷰
CTS 인터내셔널 회장 주대준 장로

16면

시 론
은희곤 목사

2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5면

Q: 번영복음운동이나 대형교회 네트웍

인 “the Association of Related 

Churches(ARC)”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크리스터슨: 일단은 번영복음 운동에 가

깝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개인에 의해서 움

직이기 보다는 네트웍을 통해 협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번영복음 역시 개인 

설교자들, TV 목회자들, 그리고 메가교회 

리더들로 구성돼 있지만, 협력에는 인색하

다.

또한 신학에서도 다르다. 번영복음은 개

인의 건강과 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INC”는 하나님이 동 운동의 사도들을 세

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트리클-다운(trickle-

down)” 기독교로, 사도들이 최정상에 있고 

이들을 통해 파워가 밑으로 흘러나가, 하나

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모순되게도 이들은 대규모 회중들을 만

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대신 

최정상급 사도들이 강사로 나선 컨퍼런스

나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의 신학을 팔고 있다.

 

플로리: 이들은 쉽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

다. 바로 선지불 서비스 모델을 통해 자신

들의 교회나 웹사이트, 블로그를 운용하기

에, 사람들의 헌금이나 기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기존의 교회 소득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로, 많은 돈을 한 번에 모을 수 있

다.

 

Q. 동 운동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는가? 오순절? 카리스마틱? INC 크리스

천들?

 

크리스터슨: 이들은 “예언적” 또는 “사도

적”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건다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도 중 한 사도라

고 여긴다. 

따라서 동 운동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나

는 빌 존슨, 마이크 비클 또는 신디 제이콥

스의 추종자다”라고 말한다. 또 “그는 내 사

도다”,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3면으로 계속>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웍(INC)”을 경계한다!
CT, 기독교 주류교단 성장멈춤 속 상승세 INC운동의 배경과 위험성 소개

미국내 기독교 주류교단의 성장세가 잔뜩 움츠러진 가운데, 해

마다 3.2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교회들이 있다(World Christian 

Database, 1970-2010).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지칭하는 

목회자들이 웹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대형 컨퍼런스 등을 총동원

한 멀티 마케팅을 통해 오순절식 기적들과 은사들을 앞세워 후천

년설적인 달달한(?) 낙관론을 선포한다. 뜨거운 찬양과 함께 연

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속속 쓰러지며,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수만 달러의 헌금도 온라인을 통해 기꺼이 드린

다. 이들은 소위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웍(INC)” 또는 “INC” 기독교

로 명명되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

은 목회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먼저 빌 존슨(캘리포니아 레딩, 베델교회), 마이크 비클(IHOP), 

신디 제이콥스(Generals International), 척 피어스(Glory of Zion 

International Ministries) 그리고 채안(Che Ahn, 캘리포니아 파사

데나, HRock교회) 등이 핵심 인물이며, 여기에 이들의 “영적 보살

핌(Spiritual Covering)”을 받는 일단의 목회자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은 지난 3월, 보수적 진영을 대

변하는 매체(the Conversation)를 통해 보도됐고(How a 

Christian movement is growing rapidly in the midst of religious 

decline), 동시에 책(The Rise of Network Christianity: How 

Independent Leaders Are Changing the Religious Landscape, 

Oxford)으로 출간돼 화제가 됐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이 책을 지은 공저자, 브래드 크리스

터슨(바이올라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리차드 플로리(USC 종교

와시민문화센터 리서치/평가 담당 디렉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급

성장하고 있는 동 운동이 왜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밝혔다(The ‘Prophets’ and ‘Apostles’ Leading 

the Quiet Revolution in American Religion: A Christian 

movement characterized by multi-level marketing, Pentecostal 

signs and wonders, and post-millennial optimism).

기독교 주류교단이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웍은 매년 3.24%의 성장세

를 보이고 있어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당신은 어떤 유형?”
쿼츠, 지구촌 사람 ¼이상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4가지 유형 소개

페이스북에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모두 “팔 수 있는 데이터 묶음”이다. 하

지만 페이스북의 고객에게 이 거대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는 한 가지 이상

의 의미를 갖는다. 누군가는 먼 곳에 

사는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페

이스북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

신의 창작물을 홍보하기 위해, 또는 단

순히 귀여운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수동적이라, 자신의 지인과 일부 모르

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TV쇼를 보듯 타

임라인을 지켜본다.

“국제가상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킹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Virtual 

C o m m u n i t i e s  a n d  S o c i a l 

Networking)”에 실린 최근 연구에 따

르면, 페이스북에는 라쇼몽 효과

(Rashomon effect)가 있다. 즉 각기 다

른 이용자 집단이 페이스북을 전혀 다

른 방법으로 사용하며 그 경험을 해석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

하고 페이스북 이용자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논문을 발표한 브리검영대학의 연구

진은 조사 대상에게 “페이스북은 스트

레스의 원천이다”, “페이스북은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

을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이다” 등을 포함한 48개의 문장을 주

고 동의 여부를 물었고, 추가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특이한 점은 대상

이 단 47명뿐이라는 점이지만, 연구진

은 분류와 통계, 요인 분석을 통해 연

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탐구하

는 방법인 “Q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

문에 적은 샘플로도 분명한 패턴을 찾

아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3면으로 계속>

전세계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가까워지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페이스북 사용자(월 1회 이상 접속 기준)가 20억명을 넘

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서

로가 더 가까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

고 소감도 덧붙였다.

전 세계가 인구가 75억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계 인구의 4분의1 이상

이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

앱’·‘인스타그램’까지 더하면 전세계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압도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이용자는 15억명, 중국 텐

센트의 메신저 서비스 ‘위챗’은 9억명 수준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수 증가 속도도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출시 13년 

만에 10억 명을 넘었고, 그로부터 5년도 안 돼 20억 명을 돌파했다. 페이스북

은 별도 자료를 통해 하루 평균 1억7500만 명의 페이스북에서 ‘최고예요’ 버튼

을 사용하고, 8억명 이상이 ‘좋아요’를 공유한다.

따라서 SNS 관련 연구 단체들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서 4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There are only four 

types of Facebook users, researchers hav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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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

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음번에 어떻게 할

지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 오늘, 또는 

매일, 주어진 상황에 자신을 그대로 맡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다음처럼 너무나 안이

하게 반응한다.

“음, 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나 좀 이해해 줘.” “그러고 싶었

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분명 그것만 

아니했다면 성공했을 거야.” “… 할 수 있었

을 텐데.”

상황을 직면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반복

하게 되는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일까? 그 

상황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

버려 두는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을 주어

진 상황에 그대로 맡긴다면, 당신은 그 상

황에 지는 것이다. 장담하지만, 상황은 당

신을 굴복시킬 것이다.

상황은 당신이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는지

에 대한 수천 개의 이유와 변명꺼리를 만들 

것이다.

상황은 당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고 설득하고, 그 결과 당신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필연적

인 운명론에 굴복하는 것이다. 문제를 그대

로 두면, 상황을 아무렇게나 대처하게 되

고,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 자신을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2. 장애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 가운데

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찬 이야기가 

항상 있다. 이상에 가장 가까웠던 유일한 

시기가 에덴동산에서였지만, 어찌된 일인

지 우리가 망쳐 버렸다. 다른 시각으로 보

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셨다:

△문제 있는 가정(예를 들면, 요셉 이야

기) △노예가 된 민족 △세계에서 가장 강

력한 왕을 대항해야 했던 선지자 모세 △사

자굴 △불타는 용광로 △인간을 잡아먹는 

고래 △십자가의 죽음 △감옥과 박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백기를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

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로 절대로 상

황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

야 한다. 진리를 깨달은 지도자는 여러 상

황을 초월하여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

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나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받은 유산은 그들

의 상황이 만들어낸 산물이었을 생각해 보

라.

그렇다면,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존경하

는 그 어떤 지도자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

다. 자신을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고, 대신에 극복했다. 장애물 때

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에 하

나님을 신뢰했다. 바로 이 점이 이들이 위

대한 이유이다.

 
3. 성공으로 자만하지 말라.

 

알고 있다시피, 모든 상황이 문제적이기

만 한 것은 아니다. 가끔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이

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바로 이때가 자기 자신을 (어려울 때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 역시 당

신을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한 번 짚어 보자. 

<9면으로 계속>

여러 상황이 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항상 그

에 어떤 식으로든-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반응한다. 생각해 

보자. 당신의 인생 중에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삶을 충족시키는 근로 환경? △건강한 삶? △행복한 결혼 생

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이해심 많은 상사? △스트레스?

중요한 것은, 인생을 돌아볼 때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볼 수 있

다. 진지하게 돌아볼 것도 없다. 오늘 날씨 때문에 짜증나고, 공공

장소에서 떠드는 사람 때문에 화나고, 오늘 해야 할 일도 너무 많

다. 하나님이 내 인격을 정말 시험하고 싶으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될 정도다.

올해 들어 “성공하는 지도자의 7가지 습관(7 Habits of Highly 

Effective Leaders)”을 다시 읽고, 수많은 팟캐스트 인터뷰를 들

으며, 다음 주제를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봤다.

‘성공하는 지도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상황을 다룬다’

는 것이다. 뭐가 다를까? 최소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 문제

에 맞닥뜨렸을 때 성공하는 지도자를 따라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시도해 보길 바란다(3 Ways Great Leaders Handle 

Tough Circumstances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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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빠져 나오라!
처치리더스.컴, 케리 니호프(Carey Nieuwhof) 목사의 힘든 상황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 소개

시론

남아프리카에 ‘바벰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

족은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된 학자들은 이 부족을 연구합니

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부족

의 특별한 전통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생기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모든 마

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들어 그를 둘러쌉

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시작합니다. 비난이나 돌을 던

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 등등의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냅니다. "넌 원래 착

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

을 네가 고쳐줬잖아 고마워!" “지난번 흉년이 들어 먹

을 양식이 없어 굶고 있었을 때 네가 우리 집 앞에 음

식을 놓고 갔잖아!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등등... 그렇게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다보

면 마을 한복판에 서있던 죄지은 사람은 점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한명씩 다가와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해줍니다. 그런 후 그가 

새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축제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

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정죄하기 바쁘고 신나며, 무리 지어 심

판하는 요즘 세태와 사람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당장 우리 사회에 적용됐으면 좋겠

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가족끼리라도, 교회에서라도 

먼저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문제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만만의 방어 준비를 갖춘 사람

들을 향해 칭찬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아마 가정도, 교회도 말썽이 점점 줄어들지 않

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나아가 점점 확대되어

져 사회 전체에 “바벰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

다. 

프랑스가 낳은 저명한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인간을 사랑할 것. 아무리 나약한 인

간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도 사랑할 것.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 것”을 실천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5톤이 넘는 범

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강윤희 님의 “나를 찾아가는 감성 치유”에서는 이러한 “긍

정의 힘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지나간 일에 대해 감사하고 용서하기. 지나간 과거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바

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입니다. 따뜻한 기억

을 되새기며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

에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도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일에 감사하고 용서

하다 보면 부정적인 과거일지라도 긍정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리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삶 자체를 즐기

는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를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닥쳐올 미

래도 아닌 지금의 삶을 누리십시오. 여기에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현재에 집

중하고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차근히 이뤄 가십시오. 3)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떨치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면 적극적으로 맞서 낙관

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들면 파릇한 새봄을 생각하세

요. 그런 뒤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기억,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 인

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되새기

며 존재감을 회복하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 이 시기가 지나가면 내 인생

에도 봄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자신감 있었던 때의 나 떠올리기. 누

구나 생동감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면 자신감에 차 있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 당시 

당당했던 내 모습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나는 나야’, ‘난 소중해’, ‘난 할 수 있어’와 

같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안의 열정을 일깨워줄 수 있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

오.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여 서서히 차올라 설레임과 의욕을 느낄 때까지 반복

하십시오. 긍정의 감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

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유쾌, 행복… 긍정의 감정

은 연습할수록 커집니다. 매일 매일 이 긍정을 연습하면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 짜증나기 쉬운 이때 나 스스로 긍정의 힘을 향상시켜, 내가 있는 그곳

이 가정이든, 교회든, 단체든 어느 곳이든 그런 내가 있기에 “바벰바”의 놀라운 기적

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pastor.eun@gmail.com

긍정의 힘-바벰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상황을 변화시켜라

장애물 넘어 하나님 신뢰하며 기회를 잡으라

성공은 계속되지 않는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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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

들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주님은 “이후로 너

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

살렘의 많은 지성인들과 율법학자들

을 마다하시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택하셨는가?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볼 줄 알았기 때문이다. 솔직하고 진

실했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

문이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라 자신을 뉘우치

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

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

는 하나님,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게 하시

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

여, 나는 죄인입니다”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성경에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으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뉘우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님의 위대한 사업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종들을 택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어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의 그물을 쳐서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한 사람은 별로 많

지 않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게 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낚는 기

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은 저능

아라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쫓겨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 문명에 큰 봉헌을 한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4살이 되도록 말

을 하지 못하고 7살 때까지 글도 읽을 줄 몰랐지만 후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 베토벤(L.Von Beethoven)은 학교 다닐 때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에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다. 월트 디즈니(Walt Disney)는 너무 가난하여 교회 지하실에 

쭈그려 앉아 자신을 비관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키 마우스 그림을 그려 마침내는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이 지구상에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 것이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

는 말씀과 같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은 먼저 기적을 원

하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신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

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 이성

과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믿을 때 풍성한 신

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빈 그물, 빈 배로 굶주리고 회의와 의

심 가운데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의 한계성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만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영적인 전쟁에서 비롯

되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전쟁 중에 병사는 질

문하지 않는다. 오직 명령에 충성한다. 충성할 때 필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

다. 용기가 필요하다. 말씀에 순종하라.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nammicj@hanmail.net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1면에서 계속>

그리고 동 운동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

는 바로 “영적 보살핌(Spiritual covering)”으로 

나는 내가 따르는 특정 사도의 영적 보살핌 안

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관련된 용어로 “영

적 전이(spiritual impartation)”, 사도들의 파워

가 나에게 전이된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하

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워를 받고 그 파워가 나에

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또는 비밀적 파워의 전이 때문

에, 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식 기관이나 교

단을 의식적으로 꺼려한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주최하면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벌인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가 되는가?

 

크리스터슨: 모든 과정 자체가 자신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로 인

정되는 근거(?)는 자신이 맡은 회중과 다른 리

더에게 영향을 줄만큼 파워가 있으면 된다. 비

슷한 사례로, 신사도운동의 리더인 피터 와그너

는 자신을 “대사도(Super apostle)”라고 지칭했

다. 바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다른 사도들에

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인제사장” 원리는 통하지 않는다. 

사도들의 정점에 있는 슈퍼 사도는 문자 그대로 

만인지상으로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행정

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모험과 재미를 동경하며 “의미”를 추구

하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교회 모델은 

100% 충족을 못준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선한 

삶을 살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신앙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젊은이들에

게 오히려 자신들을 우주적 영적 전투의 일원으

로 세상을 변하게 만든다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으로

부터 힘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

님이 나에게 당장 무엇을 하라고 말하신다는 것

이다. 그리고 내 영적 사도는 그러한 힘의 채널

을 가지고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서

신에 있는 그리스 단어들까지 담긴 45분짜리 설

교보다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운동은 최 정점에 있는 

사도로부터 하위 사도 그리고 평신도까지 영적 

파워가 내려오는 또한 전이되는 계층적 구조임

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제도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기독교 세

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 바로 

이러한 참여적 측면이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주

요인이다.

 
Q. 많은 대형교회들에서는 전통적인 예배대

신, “경험”을 말한다. INC는 어떠한 경험을 만

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크리스터슨: 전통적인 대형교회들은 경배 찬

양과 훌륭한 설교가의 흥미진진한 설교를 사용

한다. 그러나 INC 진영에는, 놀랍게도, 그다지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 현상이자 

표지로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경

험이다. 한마디로, 설교보다는 동 운동의 사도가 

자신에게 손을 얹고 힘을 받고 병에서 치유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만을 바랄 뿐이다.

 

Q. INC 리더들이 방송국이나 방송 시간을 구

입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하는

가?

 

플로리: 첨단 디지털 기술 특히 스마트폰 앱 

사용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디지털 접

속만 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한정 이들의 

메시지를 듣거나 볼 수 있다.

 

크리스터슨: 또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자신

들의 메시지가 담긴 상품을 접할 수 있다. IHOP

이 이 점에서 뛰어나다. IHOP 웹사이트는 시청

이나 구독률에 있어서 전세계 탑 50개 웹사이트 

중 하나일 정도다.

온라인과 컨퍼런스를 사용하면서, 이들은 스

타디움에서 자신들의 네트웍을 총동원해 대규

모로, 아주 신나며 결코 잃지 못할 무대를 준비

한다. 다시 말해서, 4-5명의 유명 사도들을 결집

해 자신들을 따르는 교인들을 모두 동원하는 것

이다. 바로 거기에서 인터넷 화면으로만 대하던 

사도들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고, 그 파워가 나

에게까지 전이되는 것을 느끼면 세상이 달라진

다.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

다는 다저스 구장이나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비

공개적으로 열리는 IHC 집회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이 백배 나아보이게 된다.

미국인들에게 또한 이들의 복음이 먹히는 이

유 중 하나는 바로 “7산맥 신학”이다. 이들에 따

르면, 크리스천들은 삶의 모든 영역인 7산맥 즉 

비즈니스, 정부, 미디어, 예술/연예, 교육, 가정 

그리고 종교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 이 모든 산맥들 뒤에 계시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최고위직에 임명시키셔서 미국과 온 

누리를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신다. 즉 부대통

령인 마이크 펜스나 교육부 장관인 베스티 디보

스 그리고 밴 카슨 같은 크리스천이 그 실제 인

물이 된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

다. 따라서 정책적인 목표도 없고, 반 낙태나 반 

동성결혼 같은 어젠다도 없다. 물론 빈곤 퇴치

나 국제적 갈등을 방지할 전략도 없다.

플로리: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만적 비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내내, 대부분의 

오순절주의나 복음주의는 전천년설 입장을 견

지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

도의 두 번째 재림직후에 온전하게 일어날 것이

라고 보았다. 그러나 INC 운동은 전적으로 후 

천년설을 지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 그것도 바로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국인들을 통

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신다는 낭만적

이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Q. 많은 INC 사도들이 성공을 이뤘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초점을 받기를 거부한

다. 그 이유는?

 

크리스터슨: 일반 언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신들의 네트웍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디어에 기자 회견이나 

보도 의뢰를 보내지 않는다. 실제로, 2016년 4월 

LA 콜로세움 스타디움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운집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Asuza 

Now conference). 만약 비만 오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처럼 5만 명이나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LA타임

스에는 한 글자도 보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 운동은 일반 미디어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들만의 채널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미국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하나님과의 직통 계

시를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경험을 중시하는 은사주의운동 즉 신사도

운동의 첨단 형태인 INC운동이, 체험적 신앙을 

갈구하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급속히 세력을 확

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신비주의적 체험과 사도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체계적인 검증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르

는 목회자들과 교인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인교회들은 영적 분별

과 더불어 건강한 성령 운동의 확산을 위해 더

욱 기도하면서, INC운동이 주는 도전들에서 승

리해야 할 것이다.

<1면에서 계속>

4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면 자신의 

페이스북 사용 방식이 하나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가장 비슷한 한 타입이 보인다는 게 연

구진의 설명이다. 다만, 조사 대상은 18-32세의 

미국인에 한정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다른 나

이 집단에서는 다른 사용자 타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 사용 방식과 온라인 행동 양식이 

살면서 바뀌기도 한다. 어쨌든 연구진이 파악한 

4가지 타입은 다음과 같다:

 

관계를 형성하는 타입(Relationship builder)

 

이 타입은 페이스북을 전화나 메일처럼, 즉 기

존의 가족, 친구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

한다. “페이스북이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또 가족이 나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이 타입에 해당한

다. 즉 페이스북을 열린 가상의 사회적 공간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 가족과 

친구 사이에 정보가 흐르는 미니 허브로 본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없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안부를 전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사진과 영상

을 많이 올리고, 또 많이 본다는 것이다. 다른 사

람이 올린 포스트에 댓글을 달거나 대화에 참여

하는 경우도 잦다.

 

아이쇼핑을 하는 타입(Window shoppers)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페이스북을 하는 부류

로, 이들은 페이스북을 현대인의 삶에서 도망칠 

수 없는 일부로 인식하지만 개인 정보나 사진, 

글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

글을 다는 경우도 거의 없다.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페이스북에서 찾아보고 그 사

람의 관심사와 연애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기 위해서는 페이

스북을 할 수 밖에 없다”와 같은 말에 동의한다

면 이 타입에 해당한다. 

<5면으로 계속>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웍(INC)”을 경계한다!

“당신은 어떤 유형?”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보다 가

능하면 원 씽(one thing), 한 가지

에 집중하라.” 애틀랜타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어느 교포 사업가가 

동료 사업가에게 준, 사업에 대한 

조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비즈

니스 네트워크(CBN) 모임에서 들

었던 이 말, 즉 ‘원 씽’에 집중하라

는 한 사업가의 조언이 늘 여러 가

지 일로 복잡한 저의 뇌리를 떠나

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에서 살고 있

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시

간이 부족해서 멀티태스킹(다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폰이 보편

화되면서 멀티테스킹은 우리의 삶

속에 급속도로 생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

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메신

저를 보내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온라인으로 책을 읽고, TV를 보면

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요즘처럼 멀티태스킹 능력을 강

조하는 세상에서는 원 씽, 한 가지

에 집중하라는 모노태스킹이 시대

에 뒤떨어지고 비생산적, 비효율적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

랍게도 MIT의 신경 과학자인 얼 

밀러(Earl Miller) 박사는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잘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사람들이 멀티태스

킹을 수행할 때, 실제로는 단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매우 빨리 

전환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

번 멀티태스킹을 할 때마다 인식

의 비용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멀티태

스킹은 오히려 인간의 뇌를 느리

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모노테스킹의 

유익함을 주장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지요. “매일 같이 당신도 무

언가를 한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하루

에 16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동

안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만약 한 가지 방향과 일

에 열중할 수 있다면 성공할 것이

다.” 이처럼 그가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발명왕이 된 비결은 원 씽, 한 

가지 일에 집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원 씽, 한 가지에 

집중이 필수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책, TV 프로그램, 페이스북, 트위

터, 인스타그램 등의 수많은 매체

를 통하여 정보, 뉴스, 기발한 아이

디어, 노하우, 기술, 지식, 그리고 

성공의 법칙과 비법을 쉽게 얻고 

배울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

다. 이 세상에는 유익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들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을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

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식

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

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주

장했던 개혁도 ‘근본으로 돌아가

자’(Ad Fonte)’,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는 일

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원 씽, 곧 예수님

을 아는 일, 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

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

고 희생할 수 있고,예수님이 명령

하 신  대 계 명 ( G r e a t 

Commandment)과 대사명(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예수의 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

계를 갖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원 

씽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이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일, 이 일 한 

가지에 집중합시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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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시계 약(battery)이 떨어

져 맨해튼 33가(Madison과 5 Ave 

사이)의 시계 수리점에 들렀습니

다. 온화한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60스퀘어 피트 정도의  작고 좁은 

시계 수리점이었습니다. 수리점 아

저씨가 죽은 시계를 이리 저리 살

펴보고, 뒤 뚜껑을 열고, 약을 갈고, 

먼지를 닦고, 그리고 제 손에 시계

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때 그 시계

가 저에게는 낚싯대에 물린 싱싱한 

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리 점에 

들어갈 때는 죽었던 시계였는데, 

살아서.... 수리점에 들어 갈 때는 

먼지가 많이 낀 시계였는데, 이젠 

반짝거리며....

이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는 죽어 

멈춘 시계가 살아 나오고, 약이 떨

어져 빌빌거리는 시계가 팔팔하게 

살아 나왔습니다. 좁아서 답답할 

수도 있는 곳이지만 죽은 시계를 

살려내는 데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

다.

그 비좁은 곳에 잠시 머물며 많

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

았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죽어가는 영

혼들에게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

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상처 받

은 영혼들을 다시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곳이 어디

인가? 죽은 시계는 시계 수리점에 

보내기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모인 우리

들을 교회라고 불러 주십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 상처 받은 영혼들을 치료

하는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

혼들을, 상처 받은 심령들을, 무엇

으로 고칠 수 있는가? 성경은 “예

수”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다

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고쳐지

고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면 예수가 쉽게 믿어지

는가? 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그 다

음에 생깁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

지 않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

게 예수가 믿어지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설

명하기 위해 출애굽 당시의 민수기

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요3:14-15).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

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길 때문에 마음

이 상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

한 원망이 가슴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 식사시간이 되었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신 만나를 먹으며, 길로 상

한 마음으로 야기된 원망.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

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

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

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

어하노라”(민21:5). 이에 하나님께

서는 불 뱀을 백성 중에 보내 그들

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

어갑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

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서 떠나게 하소서”(민21:7).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

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 뱀

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

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

21:8)라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고 뱀에

게 물린 자들은 그 놋뱀을 보고 모

두 살았습니다(민21:9).

이 사건은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맹독성 뱀에 물려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상처의 독을 입으로 빨아내

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약초를 구

해 해독을 하라던지, 아니면 물린 

상처 주위에 손을 얹고 기도들 드

리라든지 이런 명령이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장대에 달

린 뱀을 “보면, 살리라”라는 것은 

우리 경험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

적으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살

리라”라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가

장 쉬워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행하기 어려운 명령인지도 모릅니

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

뱀을 쳐다보고 살았다(민21:9)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 뱀을 보

면 산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

람이 “보면 산다”는 이런 일이 어떻

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

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

시 이루는 그 분이 말씀하셨기 때

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

어 있었습니다. 

누가 장대를 붙들고 있는지? 장

대 높이가 얼마인지? 장대를 어느 

곳에 세워 놓았는지는 중요하지 않

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보

면, 살리라” 하셨으니, 쳐다보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자신

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계십니

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

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4-16). 

예수님도 모세의 놋 뱀처럼 높이 

들려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보면 살았듯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믿

기만 하면 죄 값으로 죽어가는 어

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겠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

는데 영생을 얻는 일이 가능한가

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

을까요? 이것 역시 영원하신 하나

님,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

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루는 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

생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의 구세주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

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 하나 내어

놓을 것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기 위해 대학 갈 필요도 없고, 믿

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행으로 영생이 얻어지

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들이 

광야에서 뱀을 쳐다보고 나은 것처

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

습니다.
<5면으로 계속>

이풍삼 목사
(한인동산장로교회)

푸/른/초/장

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16절)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원 씽(On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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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루살렘성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결정적 원

인과 멸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었는지요? 

-팔로스 버디스 김춘경 권사

A: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

마제국은 기본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통치

자로서 균형을 유지했으나, 다신교 문화인 지중해 세계 안의 그리스

나 에스파냐, 갈리아, 북아프리카와는 달리 유대 속주는 유일신교라

는 독특한 종교 문화를 지닌 지역이었고 이들은 여호와 유일신교를 

이유로 동화를 거부하며 로마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당시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폭리가 취해졌고 둘째, 그로 

인해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이교도인 로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임명하자 불만이 최고조

에 달했습니다. 셋째, 39년경에 칼리쿨라 황제가 자신이 스스로 신

을 자청하며 황제 숭배를 위해 제국 전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는 

중에 유대인의 성전에 황제 신상을 세우게 한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

의 민심은 폭발해 버렸습니다.  

유일신 야훼 하나님 외에는 주(主)가 없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우상화하는 로마제국의 종교정책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했습니다. 유대 열심당원들은 로마인이 세운 대제

사장들을 집단살해하고, 성전세로 민중들을 수탈한 죄의 증거인 채

무 문서를 불태워버림으로써 로마제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었습

니다.

사태악화에 놀란 로마는 이스라엘을 진압할 인물로 전투에 노련

한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을 파송합니다. 6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

렘으로 진격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진격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갑자기 로마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군대가 도망간다

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취한 유대인들은 축제를 하고 기

뻐합니다. 사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퇴각이유는 로마황제 네로

의 자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70년경에 네로의 뒤를 이어 자

신이 황제로 추대되자 골치덩이인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기 아들 디

도에게 맡깁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은 8만의 군대를 이끌고 치밀한 계획아래 예루

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장기 포위 작전으로 식량공급을 차단하

자 결국은 성안에 굶주림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루살렘 성은 함락

되고 성전은 불타고 110만명이 죽고 9만7천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에 유대민족들은 전 세계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참혹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1차 

침공인 베스파시아누스의 퇴각으로 승리의 기쁨에 취해있을 때 예

루살렘에 있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현재의 요르단 산 쪽

인 펠라(요르단의 Petra)로 도망해서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장

엄한 화강암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거든 산

으로 도망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68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둘러싸이자 그리스도인

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펠라 산 쪽으로 도망하여 구원을 받

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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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1차 침공 때 기독교인들은 요르단 펠라로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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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

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

는데,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승

천하시기까지의 40일간을 이 일

에 집중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

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

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기록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

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

다. 제자훈련을 십수 년 간 해온 

목사가 보여주지 않는 가르침은 

힘이 없다는 고백을 했다. 예수께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

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

님의 나라는 죽기 전에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당신

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

다. 오늘날 많은 변론하는 제자들

이 많음을 본다. 그러나 참된 제

자는 무수한 변론보다 하나님 나

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그러므

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

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새

로운 서기관이 되어야 할 제자들

이 그저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신다.

조용기 목사가 전도사로 개척

할 때의 이야기이다. 찢어지게 가

난한 한 아주머니 댁을 방문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좋아하네. 천국이 어디 있어? 천

국이 진짜 있으면 그 좋은 천국 

좀 떼어서 지금 왜 안주나?” 할 

말이 없어진 전도사님이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했

단다. 그러자 즉각 반응이 나왔는

데, “지옥 좋아하네, 나는 벌써 지

옥에 와 있어”라고 했다. 

할 말이 없어서 천막교회로 돌

아온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부르

짖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라고 하시면서 할 말을 담아 주었

다. “아주머니”, “왜 또 왔어?” “사

는 게 지옥 같지요? 예수 믿으면 

지옥이 천국 됩니다.” 그 말을 듣

고 따라 나선 아주머니가 논 한 

가운데 있는 천막교회를 보더니 

첫 마디가 “전도사님이나 나나 비

슷하네” 하고 그 길로 교회 나와

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

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주머니

의 지옥을 변하여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한 말

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함은, 그 나라와 그 나

라의 백성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

는 말이다. 어떤 권세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영접하

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를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어

찌하지 못한다. 

교통순경이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세워서 음주측정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

다. 아무 죄가 없어도 성찬식 마치

고 집으로 향하던 목사는 섬찟하

다. 진짜 무당이라면 예수 믿는 

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권세가 있으나 이 권세에 대항

하는 다른 권세,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 교통순

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뺑소니차

가 있기에 경찰차가 필요한 것이

다. 경찰에게 총을 쥐어준 것은 

흉악한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

든다. 배는 원래 물에 빠지지 않

도록 되어 있으나 풍랑은 배를 넘

어뜨리려고 한다. 배가 동력을 잃

으면 즉시로 물에 삼키게 된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배가 동력

을 잃지 않으면 파도를 헤치고 나

아간다.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

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 것 

때문이다. 이런 유는 어떤 유인

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

고 대적하려고 하는 유이다. 이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다. 예수님을 시험하러온 귀신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

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

쳐도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시험

으로 거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잠시 떠

난다고 했다. 세상에서 악한 세력

의 상존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

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

다고 했다. 요한의 이 말은 예수

님이 오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

자면 왕이 오셨다는 것이다. 고대

에는 왕이 곧 나라였다. 또 왕국

으로 번역된 말은 왕권이란 말로 

사용된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늘의 왕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지금부터 

96년 전에 우리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

다. 여기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

이 무엇인가? 우리 땅, 우리 백성

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와 같이 하

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다. 천

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그 

나라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의 통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

하기 때문이다. 인간 외의 피조물

은 인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받는다. 하

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

는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

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

데 이미 있다고 말씀하신다. 요한

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나 예수께서 하신 ‘천

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적

인 의미로 보다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분명해

진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다 

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가 가까

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다 오셨다는 의미이다. 

문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

셨다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와있

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

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

다. 예수께서는 분쟁하는 나라마

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

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하신다.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특별 법칙이 자연의 일반법칙을 

누른다. 물위로 걸어가게 되고, 하

룻밤 사이에 산헤립의 18만5천명

이 다 송장이 되는 역사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시대상황을 이길 믿음

우리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

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땅

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너무 무능력한 것 아닌가? 과연 

술과 성의 쾌락에 취한 청년들에

게, 돈 버는 재미에 취한 성인들

에게, 깨어진 가정에게, 어떠한 효

과적인 처방을 주고 있는가? 

능력이 없으면 변론만이 무성

하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다. 귀신들린 자에게

는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는 간단

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말이 많아진다. 하

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의심치 않

는다고 스스로들 생각은 하겠지

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을 불신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

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

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다. 자기 종을 고치고자 

예수께 나아 온 백부장의 믿음의 

행위와는 정반대이다. 다만 말씀

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

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

지 드러나지 않았다. “믿음이 없

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

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요”(막9:19) 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믿음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

도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오래 참

으시고 제자들이 깊은 믿음의 자

리에 이르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이 없다. 이는 크신 하나님이 능하

시기 때문이다. 크신 하나님을 믿

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하소

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

이라! 
davidnjeon@yahoo.com

<3면에서 계속>

이 타입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은 

이렇게 말했다. “(선택지가 있다면) 

페이스북 밖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난 토요일에 뭘 했는지 페

이스북을 보고 알기 보단 토요일에 

함께 시간을 보냈겠죠.”

 

마을 소식을 알리는 사람(Town 

criers)

 

이 타입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칭 

또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 활동가, 

행사 연출가 등으로, 페이스북을 일

종의 연단(soapbox)으로 생각하는 

부류이다. 첫 번째 타입과 달리, 페

이스북에서 구축한 가상현실은 자

신의 실제 삶과 다르다. 많은 사람

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보

를 알리는 것이 페이스북 사용의 

주 목적이지만 어떤 피드백을 기대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타입은 큰 이슈가 있을 때 알

람을 울리고, 최신 유행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 같은 활동에 페이스북

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선 

등 세계적으로 대형 정치 이벤트가 

많았던 최근 몇 년을 기점으로 페

이스북이 영향력 있는 뉴스 유통 

채널로 급부상한 것은 이들의 지속

적인 포스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기세에 더욱 약화

되고 있는 종이 신문이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컴백한다 해

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릴 사람

들 역시 이 부류일 것이다. 당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들은 늘 페이스북 상에서 기사

를 공유하고, 이벤트에 사람들을 초

대하지만 사적인 정보는 거의 밝히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

다. 공개적인 페이스북 담벼락이 아

닌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 사람

들과 소통한다. “저는 페이스북에

서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가족

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타입에 해

당하는 한 조사 대상자의 말이다.

 
셀카족(Selfies)

 

네 번째 타입은 우리 모두 너무

나 잘 알고 있는 셀카족이다.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

은 글을 탄생시킨 주범이자, 밀레니

엄 세대에 자아도취자의 오명을 씌

운 바로 그 부류이다. 이들이 페이

스북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첫 번째 

타입과 비슷하다. 사진과 비디오를 

올리고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그러

나 주목적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큰 에너지원으로 삼으며, 더 

많은 좋아요를 사회적 인정으로 해

석한다. “사진을 찍어서 내 폰에만 

저장해두면 아무 소용없지만, 페이

스북에 올리면 내가 뭔가를 했다는 

증명이 되니까요.”

결국 이들은 온라인상에 노출되

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정확한지

에는 가장 관심이 없다. 물론 셀카

족에만 해당되는 특징은 아니다. 페

이스북에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

를 과시한다고 해도 실제 관계는 

다를 수 있고, 실생활에서는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페이

스북에서는 열정적으로 기사를 공

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소

통의 유혹적인 면은 우리 모두가 

실제 자신과는 다른, 나아가 더 나

은 버전의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지도 모른다.

<4면에서 계속>

이런 우리들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로 했더니, “본즉 살더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두 말 사이에 어떤 연

결 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말이 저절

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연결 고리

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

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지만, 누

군가가 “보면 살리라”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본즉 살더라”의 역사가 일어

나지 않습니다. “보면 살리라”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른 누

군가의 귀에 전해지지 않으면, “본즉 

살더라”의 간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

다. 누군가가 예수 믿어야 산다 라고 

말해주어야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역

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늘나라 가

시면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

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 

사건을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큰 사명

을 우리에게 남겨 주고 가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오늘도 주위에 죽은 뒤에 어디 가

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

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

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기계 문명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본즉 살았듯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것

입니다.   

뜨거운 사우나는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지만, 뜨거운 온탕도 

모르고 들어갔다 너무 뜨거우면 튀어

나오면 되지만, 지옥은 한 번 행차하

면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립니

다.
whitestone05@gmail.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믿음의 능력 -

세상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푸/른/초/장

“당신은 어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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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기니비소

의 비아파

다 종족은 

대체로 텐

다(Tenda) 

종족의 산

하 종족으

로 간주된

다. 이들은 

날루(Nalu) 근처 중남부 지역에서 

기니 국경 지대에 걸쳐 거주한다.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족 그룹들은 대부분이 

세네갈과 감비아에 거주하므로 집

합적으로 세네-감비아인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더러는 기니, 기

니비소, 말리 그리고 모리타니아에 

살기도 한다.

기니비소는 국토의 대부분이 낮

은 늪지대의 해안 평지이며 내륙

을 향해 완만하게 솟아올라 동부

지역에 평원을 형성해 남동부 지

역은 최고 해발 1,070피트까지 이

른다. 나라 전역에 걸쳐 발란타족

(Balante), 풀라니족(Fulani), 페펠

족(Pepel), 말린케족(Malinke) 그

리고 만디악족(Mandyak) 등의 주

요 종족을 비롯한 30여 개의 종족 

그룹이 있으며 케이프 버디안 사

람들(Cape Verdians)은 소수이나 

주요한 소수집단을 형성한다.

기니 비소의 공식 언어는 포르

투갈어이나 포르투갈어와 아프리

카 언어의 혼합인 크레올어가 통

용된다. 비아파다 종족은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한 비아파다어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기니비소의 초기 역사는 불분명

하다 그러나 나라 안의 주요 종족 

그룹은 12세기경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진다. 1446년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이 이 지역을 둘러본 후 기

니비소는 노예무역의 주요 기지가 

됐다.

서부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종족

들처럼 비아파다 종족 역시 농부

들로서 원시적인 농기구들을 사용

하며 다양한 종류의 곡식을 재배

한다. 옥수수, 카사바, 쌀 등의 주

요 곡물을 비롯해 호박, 멜론, 고구

마, 고추 토마토 등의 채소류와 바

나나, 코코넛, 망고 그리고 파파야 

등의 과일류를 재배한다. 소,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나 젖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농가

에서 개, 닭 등을 볼 수 있다. 사냥

은 농사보다 덜 중요하나 야생으

로 얻는 과일, 뿌리류, 딸기류, 콜라

넛, 시아넛, 또한 팜넛 등에 많이 

의존한다.

비아파다 종족은 중정을 사이에 

두고 원형으로 배치된 작은 움막

집들로 구성된 컴파운드에서 확대

가족 단위로 산다. 각 컴파운드는 

대체로 울타리나 담으로 둘러 경

계를 지으며 이러한 컴파운드들이 

운집해 조밀한 촌락을 구성한다. 

비아파다족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진흙 담으로 둘러쳐진 원형 또는 

원뿔형의 초가 형태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

비아파다족 공동체에서는 사냥, 

고기잡이, 농지 경작 그리고 가축 

사육 등은 남자의 일이며, 여자들

은 농사일을 돕고 야생열매를 수집

하는 일을 한다. 추장은 촌락에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며 추장의 

지위는 그의 사후에 남동생이나 

손위 누이의 장남에게 승계된다.

남자의 할례 의식이 여전히 시

행되며 일부에서는 여자 할례의식

도 계속 치러진다. 이러한 의식들

은 사춘기의 성인식과 주로 연관되

며 대체로 격리된 “숲속 학교

(Bush School)”에서 일정 기간 동

안 갖게 되는 일련의 훈련을 포함

한다. 이전에 텐다(Tenda) 종족은(

비아파다 종족의 상위 그룹인) 의

식적인 식인 풍습이 있었다.

비아파다 사람들은 여자들의 자

유로운 혼전 성관계에 대해 관용

적이며 결혼상대로 사촌을 선호한

다. 신부대로 가축, 일반적으로 돼

지를 지불하며 결혼 전 의무적으

로 배우자의 집에서 일정기간 노역

봉사를 한다. 일부다처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지는데 이 경우에

는 각 아내들은 각자의 움막집을 

갖게 되며 남편은 순번을 정해놓

고 각 아내들과 동침할 의무를 지

닌다.

신앙

기니비소는 인구의 대부분이 전

통신앙을 따라 종족 고유 신앙을 

믿는다. 전체 인구의 41%가량(대

다수가 풀라니족와 말린케족)은 

무슬림이며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11.3%에 지나지 않는다. 비아파다 

종족의 70%는 수니 무슬림이며 

나머지는 기독교인 또는 무생물에

도 영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자

들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아파다 종족 중 그리스도인은 

6% 가량이나 그들의 언어로 제작

된 기독교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현

재 3개의 선교단체가 이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교회 성장의 촉진

을 위한 지도자 훈련과 제자훈련 

자료들이 필요하다.

기니비소의 비아파다(Biafada)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무신론자조차 '무신론자는 부도덕' 편견"

세계적으로 세속

화가 빠르게 진행되

는 추세지만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악행을 저지를 가능

성이 크다는 편견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신론자는 물론 무

신론자들조차 종교적 믿음을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는 

유혹을 막는 보호장치로 여긴다고 미국 켄터키주립대 

렉싱턴 캠퍼스 심리학과 윌 저베이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밝혔다.

연구는 매우 세속적인 나라로 분류되는 중국과 네

덜란드에서부터 종교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인도 등 5개 대륙 13개국 

출신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참가자들의 출신국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

슬람교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예 특정 종교

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은 나라였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악인을 제시했다. 이 

악인은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하고 자라나 교사가 된 

뒤에는 노숙자 5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연쇄 

살인범으로 묘사됐다.

연구팀은 참가자 절반에게는 이 가상의 악인이 특

정 종교를 믿는 신자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

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가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얼

마나 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연쇄 살인범이 무신론자일 것이라는 응답

이 특정 종교 신자일 것이라는 응답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저베이스 교수는 "무신론자들

조차 직감적으로 반(反) 무신론적 편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데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현상은 아마도 깊이 내재한 친 종교적 규

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세속적인 지역

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직관적으로 종교는 도덕적 

보호장치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

다.

연구팀에 따르면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은 미국이나 

UAE, 인도 등 특정 종교 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세속적인 

국가에서는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덜했

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애리조나 주립대 심리학과 애

덤 코언과 조던 문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무신론

자에 대한 팽배한 반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과학전문지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 최신호에 게재됐다.

“페이스북, 당신은 제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연결시켰

지만 이제는 교회에 

가는 인원이 점점 줄

고 있어요. 앞으로는 

페이스북이 교회를 

대신해 사람들을 연

결시키는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6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페이스북 커뮤니티 서밋

에서 한 발언입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

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블로거가 최

근 ‘페이스북, 당신은 제 교회가 아니에요’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주인공은 에린 데이비스는 미국에서 크리스천 작가

와 블로거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명인이다. 지역 교

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내 이름은 에린’ 시리즈나 

‘연결하세요, 아름다운 만남’(Connected, Beautiful 

Encounters) 등의 책을 썼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페이스북을 비하하고 교회를 찬

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교회와 페이스

북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저커버그가 최근 목표

로 내세운 ‘세계를 좀 더 가깝게’ 등에 대해 긍정적으

로 판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페이스북이 발표한 

월 사용자는 무려 20억 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전 세

계 기독교인은 22억여명을 상회하고 있다.

에린 데이비스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기독교도가 

아닌 종교인 보다 많다”면서 “이는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가 매달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

했다. 하지만 그녀는 페이스북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

을 것이라면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교회는 실재적인 형상이기 때문이다(The 

Church is physical). 그녀는 사도행전 2장42절의 말

씀을 예로 들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즉 성도들은 주님

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서로 다른 성도와 교제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고백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도 이런 

나눔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온라인 교제가 실

제로 이웃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컴퓨터 스크린 속에 존재하는 페이스북

의 공동체는 손에 손잡고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는 행

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에는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The 

Church has shepherds). 그녀는 저커버그의 목자론

을 거론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인도하

는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날 것이며 이 지도자를 ‘목

회자’와 비교했는데, 그녀는 성경의 디도서 1장5절 ‘내

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말씀을 들었다. 

장로가 되려면 역경을 이겨내야 하며 아내에게 신

뢰를 주고 아이들에게 모범적이어야 하며 자기 제어

가 가능해야 하고 주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

해야 하며 오만하거나 성미 급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폭력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갖출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he Church needs you). 마태복음 28장19~20절에

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돼있다.

그녀는 크리스천의 삶은 섬김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교회가 없으니 불가능하다. 페

이스북에서는 찬양팀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주일학교

에서 가르칠 수도, 선교 여행을 떠날 수도, 아픈 사람

을 방문할 수도,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한

다”면서 “하지만 커지기만 할뿐 결코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대신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향해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다. 

‘존경하는 페이스북에게(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

고 모든 소셜미디어들도), 당신은 내 원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당신은 내가 주님처럼 살게 하지도 못하죠. 당

신은 내 삶에 의미를 채워주지 못하고요, 내 재능을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지도 못해요. 당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요. 당신은 그저 지나가는 존재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뚝 서있을 거예요. 당신은 위트 있는 글들로 넘쳐나

는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하기

도 하죠. 우리를 웃게도 만들어 주고요.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해요. 우린 목자가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하거든요. 페이스북, 당신은 우리의 교

회가 아니랍니다.’ 

미, 합법이민 10년 내 절반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 초청 등을 통한 

합법이민 규모를 10년 내에 절반 정도로 줄이는 입법

을 추진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

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학력, 영어 

구사능력, 직업 역량, 연령 등에 따라 영주권 지급 여

부를 판단한다는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

했다.

퍼듀 의원 등이 마

련한 법안은 합법이

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가족결합’에 의

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 여명에 달했는데, 

이를 법안 시행 첫해(미정)에 60만 명 정도로 시작해 

10년 안에 50만명선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 이민

정책연구소는 2014년 기준 합법적 영주권을 받은 이

민자 가운데 64%가 가족 관계를 활용했다고 집계했

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의 이민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술 보유자나, 영어 능통자 

등에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

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어를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기여할 만한 능력을 갖춘 신

청자를 선호할 것”이라며 “21세기 우리의 경쟁 우위

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

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스타는 '우울감' 페북은 '스트레스' 준다

소셜미디어가 삶

의 만족도를 하락시

키고 정신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육체 건

강까지 위협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나

왔다. 또 그 영향은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셜미디어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올린 글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질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시

사지 '타임'은 3일 소셜미디어가 인간에게 끼칠 수 있

는 부정적인 영향과 종류를 최근의 연구와 함께 자세

하게 소개했다. 타임은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연구자들이 실제의 삶과 소셜미디어 속의 삶이 

지나치게 다른 것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분교의 소셜미디어 

연구팀 책임자 홀리 샤카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할

수록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행히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

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소셜미디어가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킨다는 연

구도 있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소셜미디어의 종류

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네티컷 어린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의 공동책임

자 안나 베누치는 18-22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셜미디어가 불안증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했다고 말했다. 베누치는 "하루를 기준으로 더 많

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쏟을수록 불안증세와 불안

장애의 조짐이 높아졌다"며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스

트레스를 악화시킨다고 믿는다"고 했다.이어 "스트레

스의 양상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인스타그램 이용자와 페이스

북 이용자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베누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자신의 삶

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절망감에 빠질 가능성이 커

진다. 인스타그램은 팔로어끼리 일상 사진을 찍어 공

유하는 성격이 강한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팔로어

의 사진 속 삶이 완벽하고 멋져 보일 수록 우울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는 뉴스가 많이 공유되고 이용자끼리 토론도 많이 하

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보면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불쾌함이 스

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베누치는 "소셜미

디어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백인 입학 역차별' 대학 조사·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들어 소수인

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

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

(NYT)가 1일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 시민

권 담당 부서는 "전문

대학과 대학 입학에 

있어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과 관련된 

소송 및 조사"에 관한 

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대학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법무부 

교육기회과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들이 배치된 부서에서 총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 문건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인해 차별

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의도적

인 인종 기반 차별'이라는 표현 등에 비춰볼 때 흑인

이나 라틴계에 주어지는 혜택 폐지를 겨냥했다는 것

이 관련 단체들의 해석이다.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대론자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으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이나 동양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고 주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

관 하에서 법무부가 더욱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진 현

실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앞서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도 제한하려 

한 적이 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로널드 레이건·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민권 담당 

부서장을 지낸 로저 클레그 '평등한 기회를 위한 센

터' 센터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한다"면

서 미국 사회가 다인종화된 상황에서 "이미 해야 했

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권법은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

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까지 종종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법적 시민권

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LCCRUL)의 크리스틴 클라크 

위원장은 시민권 담당 부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

압받는 소수인종이 직면한 독특한 차별 문제를 해결

하고자 출범한 부서"라며 해당 부서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수인종 우대정

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명 대 반대 3명

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지지하나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

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버드대 소수인종 신입생, 380년 만에 처음 백인 추월

하버드대학 38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을

학기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가운데 백인이 

아닌 학생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보

스턴글로브가 3일 보

도했다.

 전체 2056명의 신입생 중 비백인의 비율은 50.8%

로 지난해 47.3%보다 3.5%포인트 늘었다. 비백인에

는 아시아계가 22.2%, 흑인 14.6%, 라틴계 11.6%, 북

미 인디언 및 태평양 섬 출신 2.5% 등의 순서로 많았

다. 아시아계가 제일 많지만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줄어든 것이고, 흑인이 지난해(11.4%)보다 3.2%포인

트 비교적 크게 늘었다. 

미 타임지는 하버드대의 신입생 비율이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지속시킬지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백인들은 그

동안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백인 학생들이 역차별

을 받아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주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하버드대 레

이철 대인 대변인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리

더가 되려는 학생은 인종이나 국적, 경험, 시각이 각

각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버드대는 보다 다

양한 신입생을 뽑기 위해 연간 150곳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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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영은 1887년 2월 1일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 숭실학교에서 

가르치던 중 삼일만세사건에 연루

되어 그는 군산 미션 스쿨로 옮겼

고, 1921년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

업하였다. 1924년 6월 여름 광주

에서 무산아동 교육을 후원할 때 

그는 6개 단체 중 양림교회 대표로 

참가했고, 다음 해 12월에는 그도 

신기치를 세워 힘써 배우고 굳센 

단결로 삶의 권리와 자유를 찾는

다는 취지로 제주여자청년회 창립

될 때 그 모임에 참석했다. 1926년 

광주 숭일학교 학감으로 재직하면

서 그는 이듬해 5월 3일간 전북 전

주군 삼례교회에 초빙되어 강연회

를 인도하였고, 1928년 3월 기독 

청년 전남 연맹 창립에 동참했다. 

송헌영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1930년 나성신학교(클레아몽트 신

학교 전신)에 유학차 나성에 도착

했다. 이무렵 이승만을 만나 그의 

독립운동 후원에 참여하면서 북미

시보의 기자로서 교포의 독립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해 11월 나

성에서 만주사변에 대한 한인사회

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나성공

동회에 참석하였다. 1931년 그는 

박경신이 교장으로 있던 라성국어

학교인 삼일학교 교사로 김세형과 

함께 가르쳤고, 1932년에는 본 학

교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라성 남감리교회 주일학교 교

사

송헌영은 1932년에 라성성경학

원(오늘날의 바이욜라 대학)에 김

순석과 함께 등록했다. 그 해 9월 

그는 라성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사

로 섬긴다. 주일학교 교장에는 박

경신이었고, 교사로는 리일영, 윤

도연, 정혜경, 최련실 등도 있었다. 

그런데 ‘신한민보’는 그의 이름 다

음에 물음표를 넣어두었으니 확실

치 않다는 의미다. 1934년에는 그

가 본 학교의 2학년이 되었다. 

라성장로교회 전도사

김중수 목사는 1936년 8월 라성

장로교회를 사임한 지 한 달 후 본 

교회 당회는 김성락 목사가 취임

하기 전까지 송헌영을 본 교회 임

시 전도사로 선임하였다. 주일예배

는 송헌영의 사회로 매 주 설교자

가 달랐다. 첫 주일에는 메리 스트

웟 여사, 둘째 주일에는 스밋 박사, 

셋째 주일에는 기안라 선교사, 그

리고 넷째 주일은 송헌영이 맡았

다. 

기안라(奇安羅) 선교사는 1912

년 미국 남장로교 여선교사로 내

한하여, 광주, 군산 그리고 순천 등

의 호남지역에서 1935년까지 약 

23년간 사역한 애나 루 그리어 여

저 선교사다. 1932년에 워커와 결

혼한 그녀는 1935년에 도미하여 

나성에서 거주하였다. 기안라 선교

사는 한국어로 설교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메리 스트윗 여사

와 스밋 박사는 영어로 설교를 하

고, 송헌영이 통역했을 것이다. 

그는 김성락 목사가 부임하던 

1937년 2월 16일까지 5개월간 라

성한인장로교회를 섬겼다면 5번의 

설교를 하였다고 보인다. 

라성한인기독교회

그런데 1936년 9월 장로교회 김

중수 목사가 라성장로교회를 사면

한 후 황휴, 송창균, 안경호, 김순

권, 전진, 현승걸, 김재신 등과 함

께 따로 예배를 드릴 때 송헌영도 

함께 했다. 이 예배는 그 후 라성한

인기독교회로 발전한다. 예배당이 

1936년의 노스 올리브 스트릿에서 

1941년에 맥클린탁 에비뉴로 이동

할 때에도 양노원 사역은 계속 추

진되었다. 송헌영이 1939년 4월 2

일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김중수 목

사의 목회를 돕는 자비량 부목사

로 부임하였을 때 그 달 9일에 미

국인 갈보리 교회에서 목사로 안

수 받은 리창성은 본 교회 순행전

도목사로 부임했다. 

으리들리 한인장로교회

송헌영은 1939년 5월 23일 한석

원 목사에 이어 중가주 리들리 한

인장로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이살음 목사가 부임

하기까지 본 교회를 

섬겼다. 

으리들리 교회는 

1919년 2월 리들리 

지역의 전성룡의 집

에서 미국 남감리교 

순행 전도사 임정구

를 초빙해 예배를 드렸는데 1922

년 3월 미국 남감리교 교회로 승격

됐다. 1936년 한국 감리교단이 신

사참배를 결정하자 본 교회는 

1939년 4월에 미국 북장로교 샌호

킨 노회에 가입하였고, 그 해 김호

와 김형순이 기부한 제이 스트리

트 1408번지의 부지에 예배당을 

신축했다. 

송헌영이 부임하던 그 해 6월 5

일에 으리들리 국어학교를 개학하

고 그가 교사가 된다. 그 달 18일 

나성에서 송헌영은 13인 국어교과

서 편찬원 중 한 사람으로 피선되

었다. 역사, 지리, 풍속, 수신, 문법, 

노래, 동화, 격언, 현인사적 및 체

육 등의 주제로 된 총 16권의 교과

서중 그는 격언 부문과 또한 최봉

윤과 함께 동화 부문까지 집필토

록 예정됐다. 

송헌영의 첫 해의 목회는 웃음

과 눈물이 교차했다. 1939년 6월 

14일 밤 본 교회에서 딴유바교회

의 이살음 목사와 더불어 송헌영

은 신요한과 김제시의 백년 가연

을 맺는 결혼식의 사회를 담당했

다. 그런데 그 해 10월 28일 오전 

10시에는 본 교회당에서 고 진영

규씨의 장례식이 있었다. 여러해 

전부터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

던 그의 마지막을 ‘신한민보’는 다

음과 같이 적었다: 

“중가주는 가을이 쓸쓸하여 포

도나무는 덩굴만 남았고 백양이 

떨어져 낙엽이 날리는 가운데 수

간초옥은 김형제 상회 뒤뜰에 있

는 진영규씨의 고택인데 자전거가 

다시 굴러 나오지 않고 기침소리

도 들을 수 없으니 재미한인 중 올

더 타이머 진영규씨는 이로부터 

영원히 갔다.” 

그 해 11월 23일 100여명이 모

인 가운데 딴유바와 으리들리 연

합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딴

유바 예배당에서 송헌영 목사가 

설교한 후 딴유바 청년들의 합창

과 고세라의 피아노 독주가 있었

고, 예배에 이어 여흥은 정흥성과 

백락관 그리고 김진목이 편성한 

희극, 백락관의 장구, 안예선의 노

래 그리고 최학선의 춤으로 이어

져 밤이 늦어져서야 산회했다.

으리들리 장로교회는 1940년 2

월 20일에 세계 제2차 대전 중 큰 

환난을 당한 핀란드에 깊은 동정

심을 가지고 의연금 13.5달러를 모

집하여 당지 핀란드인 교회를 경

유하여 핀란드로 전달했다. 본 의

연금에는 김형제상회와 장 부인이 

각각 5달러, 임 부인이 1달러, 백락

관과 정흥봉과 김응규가 각각 50

센트 그리고 송헌영의 1달라가 포

함되었다.

송헌영은 1940년 6월 라성에 있

는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에 본 교회는 환영회를 개최하

고 이살음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남녀 창가대의 환영가가 있은 후 

교회는 가죽 손가방, 청년부는 기

념품, 김형제상회는 자동차 타이 

한상을 기증했고, 송헌영은 감사의 

말로 화답한 후 연회가 이어졌다. 

그 해 8월 그는 가주 장로교 대회

에 참석하기 위하여 라성을 재차 

방문했다. 그 해 10월에 그는 미국

으로 방문한 한국의 경남 성경학

교 교장 김길창 목사와 함께 동부

를 여행하였는데 이듬해 3월에는 

성황리에 송헌영의 목사 위임식이 

엄숙히 거행됐다. 

송헌주의 나라사랑은 여러 활동

과 직책에서 나타난다. 1939년의 

인구세 납부, 1940년의 내지 한인

의연(1원), 다뉴바의 삼일절기념식 

연설, 기부한 광복후원금, 리들리 

지역 통신원 재직, 1941년의 리들

리에서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독립

선언서 낭독과 광복군 후원금, 재

미한족연합위원회 임시위원 및 사

무과 직원, 1944년의 대한인동지

회 북미총회 부회장 선임, 동지회 

남가주 지방회 주최 국치기념식 

주석,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체대

표회에 동지회북미총회 대표로 참

석, 1945년의 동지회 미주하와이 

정강제정위원, 동지회 후신인 대한

민주당 규칙기초위원 그리고 상항

대표 교섭위원 등에서 그의 나라 

사랑이 역력하다.

대한인 동지회교회

송헌영은 1955년 대한인동지회 

북미총회 건물에서 활동하던 대한

인 동지회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

다. 이 해에 그는 유학온 한인 학생 

환영회를 개최한다. 

송헌영은 1972년에 향년 84세로 

소천한다. 그는 송자희 여사와의 

사이에 송영창 등 6남매를 두었는

데 송영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지회 북미총회장이 된다. 한국 

정부는 2014년에서야 송헌영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그의 애국심

을 재확인하여 늦었지만 다행스러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2. 송헌영 목사(1887-1970)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30년 나성신학교 유학차 도미, 이승만 만나 독립운동 나라사랑 활동도

1955년 대한인 동지회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한인유학생 환영회 열러

신한민보, 1939년 6월 1일

송헌영 목사

으리들리 한인장로교회

한인유학생 환영회, 1955년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2017년 8월 12일 토요일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www.chpress.net

   

3. 청교도 가정 구성의 위치와 역할

청교도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

라”는 제 5계명의 가르침대로 먼저 

가정에서 분명한 질서가 확립되어

야 한다는 것을 믿었다. 노인은 젊

은이보다 우대하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무식한 사람보다, 부자를 가

난한 사람보다, 기술자를 보통의 노

동자보다 더 존경하였다. 무엇보다 

가정의 질서는 엄격하여 남편은 가

정에서 왕이요 교사이며 목사요 재

판관과 같이 행하였고 모든 식구들

은 그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시하였

다. 후기 현대주의는 이런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 우리가 기

독교적 아버지상을 다시 회복할 내

용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할 수 있

는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남편으로서의 청교도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책임에 대

해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각 남자

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

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

님이시라”(고전11:3)는 말씀을 따

라, 하나님께서 머리되심의 원리를 

가정에 명령하셨음을 상기시켰다. 

청교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

래서 생활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가

정을 지도하며 보살필 책임을 지니

고 있었다. 청교도들은 아내에 대해 

차별을 두는 남성 위주의 편견된 

남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편

과 아내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누구보다 존중하였

고 가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 간주

하였다. 그들에 있어 좋은 남편이란 

아내의 친구가 되어 주는 자로, 자

상하고 평안하게 아내를 이끌고, 두

려움보다는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였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란 아

내가 남편의 지도를 따르게 하되 

노예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유와 특

권으로 느끼도록 이끄는 자였다. 청

교도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

럼 늘 돌보며 사랑하였고, 온갖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였으며, 영적으

로나 육체적으로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연약한 점들을 덮

어줌으로 성경이 말하는바 영적이

고 육체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

다. 또한 아내의 권면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임으로 정중하게 아내에 

대한 예의를 가졌다. 무엇보다 그들 

모습 속에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

나는 사랑이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부부생활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우리는 

청교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분주

함에 얽매여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

이 회복되어야할 남편과 아내의 관

계가 다시 재조명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수년간 봉직했던 존 윈트로프(John 

Wintrop)는 아내 마가렛(Margaret)

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늘 이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고백했다. 그는 

편지 말미에 “많은 사랑의 입맞춤

을 당신에게 보내며” “안녕, 당신을 

향한 내 부드러운 사랑으로 달콤하

게 입 맞추고 순결한 포옹을 보내

며” “소중한 아내에게 입맞춤을 보

내며” “언제나 당신에게 좋은 남편

이 되려하오” “가장 부드러운 사랑

으로 당신에게 입맞추며 사랑해요” 

“평안을 빌며, 당신에게 입맞추오“

라고 써서 로맨틱한 사랑을 표현하

였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젊은 그

리스도인들에게까지 도전이 되는 

로맨스라고 할 수 있겠다.

청교도 남편은 한 가정의 법적인 

대표로 자녀나 도제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주일이나 목

요 강좌에서 행해진 설교를 가족들

에게 설명하고 적용하며 가정 예배

를 인도하고 요리 문답을 교육하여 

가족들을 신앙 위에 세워야 할 사

명이 있었다. 청교도의 남편들은 성

경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며, 가정의 

제사장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

던 남편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대표자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2)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청교도

청교도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

정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힘썼다. 아

내는 남편의 지배 아래 생활하며 

남편 앞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

들을 보살필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남편의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상대적인 것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

끌고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아야 했

다. 청교도 남편은 아내에게 명령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의 진정한 

조력자이어야 했다.

(가)아내의 존재

리차드 백스터는 ‘예배 규칙서, Α 

Christian Directory’에서 아내를 “

신실한 친구”, “마음을 열고 속마음

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대상”, “영혼

에 힘을 주는 조력자”라고 언급하

였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다니엘 

로저스(Daniel Rogers)는 ‘결혼의 

영예, Matrimonia Honour’라는 글

에서 아내를 “진정한 친구,”“하나님

과 더불어 항해하는 일 다음으로 

해 아래서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

는 장본인”이라고 표현하였다. 로

버트 클리버(Robert Cleaver)는 ‘가

정 제도의 경건한 형태, A Godly 

Form of Household Government’

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무용지

물, 필요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는 달리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셨

다”고 하면서 “아내를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요 친구로 간주하고 아내

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고 주장함

으로 여성의 위치를 분명하게 성경

적으로 정립하였다. 오늘날의 페미

니즘은 성경적인 아내의 존재상을 

망각하여 인위적으로 왜곡되게 해

석한, 성경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오

만의 행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

청교도 신앙이 만개한 뉴잉글랜

드의 여성시인 앤 브래즈트리트

(Ann Breadstreet)는 남편에게 시

를 바치며,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

는 남편에게” “불같은 학질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남편이 영국으로 가는 길목에” “나

의 사랑하는 남편이 없는 이 외로

운 시간에”라는 부제를 붙여 남편

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사랑을 표

현하는 것은 예의 없는 것으로 간

주하였고 혐오하였다. 부부의 사랑

과 성적인 표현은 공공장소가 아니

라 개인적인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이로서 청교도들은 부부생활에서 

예의와 절제를 중요시함으로 신대

륙의 건전한 기독교 성문화를 정착

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다)청교도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

고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한 

분리주의적 청교도인 필그림들

(Pilgrims)은 여성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을 금하였고, 뉴잉글랜드 전

역에서는 여성의 재산권이 제한되

었다. 아내의 모든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재되어야 했으므로 아

내의 재산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 남편이 사망할 때에 

아내는 결혼 기간 중에 소유하였던 

땅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고 재혼할 경우에도 재산권

이 유효했으므로, 재혼할 때에 여자

의 재산 여부를 따지는 일들이 번

번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

에서 여성의 권위는 어떤 사회보다 

크게 신장되어 있었다. 여성들도 교

회 회원권을 가질 수 있었고 교회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가견

적인 성도’(visible saints) 가운데 

다수가 여성이었다. 청교도들은 여

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에서 제

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권위를 

신장시켰고 부부의 역할을 구분하

여 상부상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과 성령이 다스리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그런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제5계명대로 먼저 가정에서 질서 확립, 하나님의 머리되심 원리 상기

여성인권 무시되던 시대에 제한적이나 여성권위 신장, 부부역할 구분

청교도 신앙 (3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청교도의 가정생활 

가을학기

사·모·칼·럼

마음을 넘는 용기

벌써 한 여름의 중턱이다. 시간이 빠르다. 사람이 가장 젊게 사

는 길은 자기 뇌를 속이면 된다는데, 젊다는 것은 어쩌면 나이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조금만 조율을 잊은 채 살면 

몸으로 가슴으로 침체된 영혼을 퍼 올리라는 신호가 온다. 변화

하라는 것이다. 

탁월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 탁월함이란 어쨌든 어제보다

는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것이 아닐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다

른 생각을 한다는 것일 게다.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활력이 있어 보이고, 지난달보다는 더 옳은 말을 하고 지난해보

다는 올해에 더 그윽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리라. 나이가 

들어감에도 말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해

지는 게 아닐까. 

그냥 익숙한 삶 속에서 오늘도 어제처럼 살고 지난주처럼 생

각하고 지난해처럼 행동한다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

가? 그렇다. 용기란 마음을 넘는 것이다. 자신 안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그 감정들을 정직하게 만나는 것이리라. 

모르는 일을 해보고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

가는 것이다. 익숙함을 과감히 떨쳐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 익숙

한 곳에서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늘 지배했는데 낯선 곳

에서는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이리라. 그래서 새로운 좋은 

생각들을 배우고 그걸 그냥 따라 살아보면 새롭게 알아지는 기

쁨이 있으리라.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씩 알아차리고 사는 삶이 

산 제사로서의 삶이 아닐까. 제대로 사는 삶이리라.  

그렇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과 허세 때문에 사

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화가 나

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지... 원망이 일어나고 우울 속에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리는지... 자신의 생명력을 다 소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한번뿐인 내 인생인데... 어

쩌면 사실 지금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감사이고 건강이 아니

라 사랑이고 성공이 아니라 감동이리라.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

하고 감동하는 삶이 필경은 예수를 만난 삶이 아닐까. 

우리는 성경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그저 습관적으로 믿어오던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간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의 

약속들을 그대로 믿고 살면 오히려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서도 누리면서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학문을,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또 복잡

하고 심오한 이론을 가르치시지도 않으신다. 단지 주님은 자신

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너희도 그렇

게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살면서 ‘지혜’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

하며 또 잊어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리라. 그것

들이 먼지처럼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돌을 하나씩 쌓아가듯 

신중하고 집중해서 쌓고,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꾹꾹 눌러놓

았던 것들도 과감히 보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도, 

혼란한 일들도 겸손이 몸에 밴 사람처럼 ‘예’로 맞이하며 살자.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믿음으로 고정시킨 일상의 조각들

이 맞춰지고 맞춰지면 과감히 십자가를 관통하여 영원까지 이어

지는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되리라.

우리는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하지 말고 그저 몇 개의 단어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자. 굳이 너무 잘하려고 잘 보이

려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대로 또 

내가 믿는 대로 용기를 다해 느낌의 깊은 바다에서 숨 쉬는 영혼

과 접속할 때, 내 가슴은 살아서 그야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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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이스미션 대학(총장 최규남 박사)이 

LA Extension Class(3020 Wilshire Blvd, 

#170) 확장과 함께 교회 및 선교단체, 비영

리 법인의 행정실무가들이 알아야 할 새로

운 기술들을 소개하는 행정 실무 강의로 무

료 공개강좌를 3일 LA 사이트에서 가졌다. 

이번 무료 공개 강의는 제임스 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소셜네트워크의 개념, 인터넷

관련기술, IT 기술을 활용한 목회사역 방안, 

교회 사역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 

메일계정 관리를 통한 처치 커뮤니케이션, 

메일링 마케팅 서비스 활용 등을 강의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교회에서 컴퓨터를 이

단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엔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삶의 요소가 돼버

렸으며 교회사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됐

다”며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역을 펼

쳤으면 한다. 카카오톡이 PC버전도 나와 있

어 타이핑이 가능해졌다. 이를 이용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10-15명 단

위로 소그룹활동을 하게 하면 교회사역은 

보다 풍성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두 번째 강의는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2면에서 계속>

이런 상황에 놓이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하여 꿈꾸지 않을 것

이다. 현재 상황에 계속해서 안주할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은 잠시 계속되다가 언젠간 

멈출 것이다.

10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갑작스

럽게 변화를 모색한 회사가 있는가? 오랜 

시간 금술 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관계가 표

류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부부가 있는

지 찾아보라.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자기 자신

을 그대로 맡겨 둔다면, 동일한 상황이 벌어

졌을 때, 결국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지 못

할 것이다. 사실 성공과 거리가 먼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래의 성

공을 막는 가장 큰 적은 현재의 성공이다. 

계속해서 여러 상황과 맞서고 이를 극복하

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큰 꿈을 하나님 앞에서 꾸어야 한

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 맞서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맞서 싸워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

지 않는다. 진전을 위해서 현재를 박차고 나

아가, 하나님과 진리를 열심히 따르면 더 나

은 내일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믿어

야 한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

바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은 

무엇이고 좋아할 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

이다. 지금 놓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

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레이스미션대학 LA Extension Class 

교회/선교단체 행정실무 공개강좌

그레이스미션대학 LA Extension Class 교회 커뮤니케이션 무료 공개강좌에서 제인스 구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는 부부갈등이나 

인간관계, 분노조

절, 스트레스 관

리, 가정폭력 등

으로 심리적, 정

신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부부갈등이나 인간관계, 분노조절, 스

트레스 관리, 가정폭력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동

보호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자격 조건을 갖춘 한인은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

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무료

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

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한인 이민 여성과 어린이를 돕

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로 

지난 34년간 LA 인근 지역 한인들에게 

심리상담과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지

원 등을 한국어로 해오고 있다”면서 “

정신건강이나 가정폭력, 약물이나 알

코올, 트라우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인가정상담소가 도울 

수 있으니 문제가 커지기 전에 꼭 연락

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리상담부서 안현미 매니저는 “개

인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

해 걱정이 많아지거나 악몽을 꾸고 과

거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면, 우울증이

나 불안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

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전문가

의 도움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가정상담소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동보호국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인들에게 무

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컬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 트

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PE I ( P r e v en t i o n  and  E a r l y 

Intervention)를 통해 6개월에서 1년

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또한 ISM 또는 ICP는 LA와 인근지

역에 거주하는 21세 한인 중 메디컬이 

있거나 혹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에

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끼거나 

술이나 마약 등의 약물에 중독돼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아동보호국이 지원하는 아동학대예

방 치 료 프 로 그 램 ( C h i l d  A b u s 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Treatment ·CAPIT)은 LA와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한인 중 18세 이하의 자녀

가 있으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24시간 핫라

인(888-979-3800)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213)389-6700, www.

kfamla.org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 서비스 이용하세요”

동양인이 서양에 살다보니 반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느끼며 산다. 동서양은 

위치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다. 시차도 

반대고, 동양은 일출을, 서양은 일몰을 중

시한다. 사람 얼굴 모양도 주로 넙적함과 

갸름한 게 반대고, 동양인은 상반신이 길

고, 서양인들은 하반신이 길고, 머리카락 

색깔도 검정과 다양함으로 다르다. 인간관

계도 수직적 나이의 높낮이를 확인하기까

지는 대화가 잘 안 풀리지만 수평적인 사

고의 서양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프랜즈

로… 하이!로 잘 통한다. 감정도 정적인 것

과 동적인 것도 반대이지만 장례식에서는 

동양은 통곡해야 호상이고 서양은 속으로 

슬퍼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 표기와 어순

도 반대다. 한국은 김 박사님! 미국은 닥터 

킴! 심지어는 전화번호도 119가 911으

로… 114는 411로 뒤집어져 있다. 동양은 

신사 숙녀 여러분!... 서양은 레디스 앤 젠

틀맨 순으로 부른다. 

음식 문화도 반대가 많다. 우선 주식이 

쌀과 밀로, 같은 쌀이라도 찰진 것과 붙지 

않는 쌀이 반대다. 동양 식탁은 한꺼번에 

상차림을, 서양은 코스별로 먹는 것이 통

례이다. 수저와 포크, 나이프도 다르고, 동

양은 저쪽에서 내 쪽으로, 서양에서는 내 

쪽에서 저쪽으로 수픈 질을 한다. 식탁에

서 식이불언이고… 서너 시간 얘기하면서 

먹는 것도 반대이다. 심지어는 한국 밥상

에서 코푸는 것과 트림은 자유지만 미국에

서는 코푸는 것은 자유지만 트림하면 아주 

질색적인 실례가 된다. 

바디랭귀지 면에서도 확연하게 다르다. 

오라는 것과 가라는 손가락 표시가 반대인 

것을 알지만 손가락으로 숫자 세는 것도 

반대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

은 손을 펴고 엄지를 접으면서… 미국에서

는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부터 펴면서 하

나 둘 셋을 센다. 돈세는 것도 반대이다. 

동양은 마치 내 돈! 내 돈! 하면서 바깥에

서 내 쪽으로… 서양에서는 네 돈! 네 돈! 

하듯이… 내 쪽에서 상대편 쪽으로 센다. 

톱질도 당기면서 썰지만 여기서는 밀면서 

썬다. 연필을 깍을 때나, 빗자루질을 할 때

에도 바깥에서 내 쪽으로 모으면서 공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살아서도 반대이지만 장례도 사후세계

도 반대다. 동양은 입관해서 비공개를, 서

양에서는 시신을 공개하고, 동양은 애곡

을, 서양은 많이 웃기는 분위기를 선호한

다. 어디 그 뿐인가? 시신의 장지도 동양에

서는 가급적으로 멀리… 서양은 교회당 뜰

에다가 묻는다. 귀신의 세계도 반대인 것

을 아시는 가? 한국 귀신들은 모조리 소복

차림의 산발한 처녀귀신인데 여기는 모두

가 정장차림에 올백차림의 남자 귀신들이

다.  

수백 수천가지가 반대이고 생전 사후가 

반대라도 이 한 가지는 공통이다.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는 복음은 똑 같다. 이민 목

회자는 동서양의 중간  쯤에 설 수 없다. 

오직 동서양을 초월하시며 통치하시는 주

님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섬겨야만 할 것이

다.               

“너희는 유대(동양)인이나 헬라(서양)인

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jykim47@gmail.com

아무리 동서양이 반대라지만…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부부갈등, 인간관계, 분노조절, 가정폭력, 스트레스관리, 우울증 등

심리상담, 가정폭력 예방부서에서 도움…일부 프로그램 무료 지원



뉴욕과 뉴저지 목사탁구동우회가 

주최하고 임마누엘스포츠선교회가 

주관한 불우이웃돕기 제 1회 목회

자친선탁구대회가 지난 7일 뉴욕탁

구장에서 열렸다. 

오전 10시30분 김희복 목사 사회

로 먼저 예배를 드렸다. 기도는 박

맹준 목사, 설교는 김상태 목사(뉴

욕목사회장)이 “신앙인의 스포츠정

신”(히12:1-2)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축도는 최예식 목사.

2부 축하예식으로 뉴욕탁구동우

회장 이만호 목사가 인사말을 한 후 

뉴욕목사탁구동우회 고문 안창의 

목사와 재미대한탁구협회 양창원 

명예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김

종국 뉴저지교협회장, 박근재 뉴저

지목사회장, 문석호 뉴욕목사회 부

회장이 축사한 후 경기에 들어갔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

누어 진행됐으며 진행담당 및 설명

은 전태호 목사(임마누엘스포츠선

교회 대표 및 탁구동우회 코치)가 

담당했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1등 뉴욕A, 2등 뉴저

지, 3등 뉴욕B ▲개인전: △A조-1

등 박맹준, 2등 이만호, 3등 김희복, 

4등 김준남 △B조-1등 김종국, 2등 

김종윤, 3등 신상필, 4등 강주석.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임마누엘스포츠선교회와 뉴욕나눔

의집, 주님의식탁선교회, 오른손구

제센터, 사랑의집, 달리다굼선교회 

등 6개 단체에 전달됐다. 

뉴욕목사회와 뉴저지목사회가 후

원했고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뉴

욕탁구장이 특별 후원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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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장학생 모집
제 45회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는 2017년도 가을학기

를 앞두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눅10:36)라는 주

제로 성경에서 보여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좋은 모범을 상기하며, 굿 사

마리탄(Good Samaritan) 찬양대축제를 통해 한부모 자녀 및 목회자 자

녀 돕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혜자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정양식 1부) △대학 입학증서 및 재학증명서 △한부모 자녀나 목회자 

자녀 중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추천서 소견) △간략한 장래의 

일반적 소명(God’s Generally Calling) 및 비전제시(Vision Statement). 

수여식은 8월 27일(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에서 갖는다. 

▲문의: (718)762-5756, 445-2291, 926-5599

퀸즈장로교회 제 2회 어린이/청소년 서머 뮤직캠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제 2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머 뮤직캠프를 갖는다. 일시는 8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이며 

바이올린, 첼로, 플롯, 클라리넷 및 보컬 레슨 등의 전문 음악교육 프로

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718)886-4040

뉴욕만나교회 2017년 여름성경학교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2017년 여름성경학교가 8월 14일(

월)부터 16일(수)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917)860-0629 차진희 전도사 

도르가의집 필라 상담교실 2단계 개강안내
도르가의집 필라 상담교실 2단계 강의가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

지 7주간에 걸쳐 필라델피아교회(담임 이경종 목사)에서 매주 목요일 

열린다. 강사는 배임순 목사, 김무경 전도사(상담전문가)로 등록비 50달

러와 2단계 수강료 100달러를 내면 된다. 등록비는 1회이며 도르가 상

담회원이 된다. 교재는 무료 배부. 6단계를 마치면 강사 자격증과 함께 

전문상담자로 사역할 수 있다.

▲문의: (267)575-9977 

씨존 스마트폰 초중급반 강의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중급

반 강의(70기)가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100분) 강의된다. 강의 내용은 다양한 카톡 중급 기능 활

용법, 인터넷, 주소, 앱 다운로드받기, 신문/TV/유튜브/방송 듣기, 성경 

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중급반은 초급반 

수료자 또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또는 복음선교에 활용할 이를 대상으

로 한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

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

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

▲문의: (718)414-4848

실버미션스쿨 2017년 가을학기 개강
실버미션스쿨 2017년 가을학기 28기 강의가 8월 21일(월)부터 10월 

30일까지 11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식사 후 8시부터 10시까

지 이어진다. 뉴저지 실버미션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 부속 실버선교

사훈련원(원장 김용철 목사)가 주관한다. 또 9월 19일(금) 오후 8시부터 

30일(토) 오후 3시까지 주말 수련회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다. 

학기를 마치고 11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코스타리카로 단기선교

가 예정돼 있다. 강사는 김종국, 김용철, 김현영, 도상원, 양춘길, 양춘호, 

원도연, 원성우, 윤명호, 이성일, 이춘기, 정철헌(이상 목사).

▲문의: (917)363-7979김용철 목사, (732)778-1538이문홍 장로

미주 최대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스포츠로 친교...불우이웃도 도와

9월 2일 퀸즈장로교회...등록마감 8월 19일

뉴욕 뉴저지 제1회 목회자친선탁구대회

9월 11-13일, 선착순 50명, 일인당 200달러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

석 목사)가 캔터키 주에 있는 "천지

창조 박물관(노아의 방주)"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이번 43회

기 교협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

아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실시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 목사들을 우선으로 이번 천지

창조 박물관 견학을 준비했다”며 “

이번 견학을 통해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시는 9월 11일(월)부터 13일(

수)까지 2박3일이며 선착순 50명(

교협 회원교회 목사, 사모, 평신도). 

비용은 일인당 200달러. 총 400달

러 중 교협이 50%를 지원한다.

출발은 11일(월) 오전 6시30분 

노던블러바드 156가 H마트 주차

장. 대형 코치버스를 이용한다. 

일정은 첫날 헤리스버그에서 중

식을 한 후 피츠버그 도착, 시내 전

망 관광과 포인트주립공원 트레킹 

관광을 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호

텔에서 휴식을 취한다.

둘째 날은 켄터키주로 이동해 노

아의 방주 테마 파크 투어와 창조

박물관을 관람한 후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한다.

마지막 날은 아침식사 후 헤리스

버그로 이동해 펜실베이니아 주청

사를 방문하고 점심식사 후 허쉬 

초콜릿 월드를 관람한 후 저녁 6시 

뉴욕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돼있다.

문의 및 접수는 교협사무실

(718-279-1414)과 장현숙 목사

(718-406-5997)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천지창조 박물관”견학

패밀리터치 제 15회 

리더십 캠프 참가자

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 최대의 CCM 오디션

인 ‘가스펠스타 C’가 9월 2일(

토)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

국 목사)에서 열린다.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

교)와 퀸즈장로교회가 공동

주관해 열리는 ‘가스펠스타 

C’ 미주대회는 재능 있는 

CCM 가수 발굴과 함께 크리

스천 공연문화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주에서 마련

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 달

러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대

회 ‘가스펠스타C 시즌7’ 본선 출전

권과 부상으로 한국 왕복 항공권 1

매가 주어진다. 미주대회 금상은 

1000달러, 은상은 500달러. 

주최 측은 많은 참가를 이끌기 

위해 참가비가 없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

다.

미주대회 자문위원을 맡은 김성

국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찬양

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히 젊

은이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

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주대회 참가 등록마감은 8월 

19일까지. ‘가스펠스타 C’ 홈페이

지(http://gstarc.cchannel.com)를 

통해 녹음한 음원을 등록하거나 유

튜브에 등록된 영상 주소를 링크하

면 된다. 

참가 자격은 기성가수로 등록하

지 않은 찬양을 사모하는 크리스천

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미국 시민

권자이거나 타민족도 출전 가능하

다. 

참가 부문은 솔로, 중창(듀엣, 트

리오 등), 밴드(8명 이하)로 나뉜다. 

참가곡은 기성곡이거나 창작곡이

거나 관계없다.

 미주대회 심사위원은 한국의 인

기가수 이승철의 ‘마더’를 공동 작

사 작곡한 김유신씨를 비롯해 ‘가

서 제자 삼으라’를 부른 CCM 가수 

최명자 사모, 한국 MBC ‘위대한 탄

생’ 뉴욕지역 심사를 맡았던 하영

석씨, 그리고 퀸즈장로교회 음악감

독 윤원상 전도사(심사위원장) 등 

4명이 맡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단비기독교TV 홈

페이지(www.danbitv.com), 전화

( 7 1 8 - 2 2 4 - 8 5 3 3 ) ,  이 메 일

(danbitv9@gmail.com)로 하면 된

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관하는 제15회 “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을 배우는 리더십 캠프가 지난달 

27일부터 2박3일 동안 HNA 팰리

세이드 프리미어 컨퍼런스 센터에

서 열렸다. 

8학년부터 대학생까지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아너로 졸업하고 인디펜던

트 아트 애티비스트로서, 현직 프로

그램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는 강사

들과 커뮤니케이션 및 동기부여 전

문 강사, 목회자 등, 다양한 강사진

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습관

들을 익히도록 개인의 경험을 바탕

으로 한 강의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했다.

대학생 자원 봉사자로 여러 해째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John 

Kim(20)은 대표로 소감문을 발표

하고 캠프 참가자들과 일곱 가지 

습관을 직접 배우고 연습한 경험을 

나누며 봉사하기도 했다.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주를 이

루어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학진학 이후에도 자기관리와 목

표성취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패밀리터치 리더십 캠프는 매년 

여름 개최된다. 

▲연락처: (201)242-4422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패밀리터치 주관 제 15회 리더십 캠프

제1회 목회자

친선탁구대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

념촬영 했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

문규 학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

는 취지로 마련된 제1회 건강교회

교실 두 번째 강의가 5일 오전 10

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

스티 313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7월 29일 첫 강의에 이어 

열린 두 번째 강의는 박문규 대표

가 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의 정책 

결정과정과 교회개혁’이라는 주제

로 강의했다. 

박 대표는 “2017년 한국 갤럽조

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75%가 교

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조

사됐다”며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목회자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며 둘째, 교회운영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

다.

박 대표는 “목회자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 큰 구조적 변

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

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

하며, “교회운영에 있어서 담임목

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있

다. 이러한 구조가 변해야 하며 적

어도 담임목사가 세상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인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민법, 세법, 건축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

며, “이민법은 불체자를 구제한다

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것보

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합법적

인 방법으로 스폰서를 서는 것이

다. 사례비 조작 등 편법으로 스폰

서를 서게 되는 경우 자칫 잘못하

면 교회분쟁 시 부메랑이 돼 돌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준수 역시 중요하다.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려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 역

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고 말했으며 “건물을 소유하는 교

회의 경우 소방법부터 크고 작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박 대표는 “교회의 모든 결정사

항을 담임목사 혼자 결정하기도 하

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교회가 정해

놓은 법에 의거해서 실시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정해놓은 법은 문

서화해야 하며 회의를 할 때 편의

상 모든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회의참석자들

에게 인쇄된 내용으로 보게 해야 

한다. 스크린으로 대체하는 회의는 

회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회

법이 준수될 때 교회는 건강해진

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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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지휘자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지휘자를 청빙한다. 

신실한 신앙심과 지휘자 직책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분. 이력서, 

지휘에 관한 신앙관, 담임목사 추천서나 기타 추천서를 8월 31일까지 

보내면 된다. 주소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문의: (714)893-1652

반주자 청빙
나성세계로교회(담임 임지석 목사)에서 나이 불문하고 성실하고 책

임감 있는 피아노 반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213)219-9229 

남침례신학대학/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남침례신학대학/대학원(학장 박성근 박사)에서 가을 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등록마감일은 8월 25일(금)이며 개강은 28일(월). 풀타임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도 준비된다. 

▲문의: (213)384-3552

KTEE 세미나
“효율적인 교회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 아래 오는 14

일(월), 15일(화)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까지 양일간 풀러턴 지

역 KTEE 미주본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한순진 목사를 비

롯해 KETT 전문목사들이 강사로 선다. 등록비 100달러. 강의안과 점

심이 제공된다. 

▲문의: (714)350-4211

WMU 상담교실
WMU(월드미션대학교)는 2017년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그리스도

인의 인격성장과 관계회복’이란 주제로 상담교실1이 열린다.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하나님 형상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기

초 상담 워크숍이다. 기간은 8월 29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2주간 

동안 진행된다. 강사 김현경 교수. 평신도 리더나 사역자 모두 참가

할 수 있다. 

▲문의: (213)388-1000

웨슬리언 연합찬양제 
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황기호 목사)가 주최하고 크리스천위클

리(발행인 조명환 목사)가 주관하는 제 11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가 

10월 15일(주) 오후 6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

최된다. 이번 찬양제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교회 등 웨슬리

언 교단 소속 개체교회 찬양대가 참여한다. 

▲문의: (213)383-2345(크리스천 위클리)

제13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 개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주최하는 LA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오는 8월 

21일(월) 오후 5시부터 9시, 22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7일(

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목사)에서 열린

다. 참가신청비는 120달러.

▲문의: (213)700-4689, 382-5454

선한목자장로교회가 

지난 6일 오후 4시 문

일명 담임목사 위임예

배를 드렸다.

원영호 목사(새장로

교회 담임)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딤후2:1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희민 목

사(나성영락교회 원로)

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

씀을 따라 살고, 부끄

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

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돼

야 한다. 또한 주님을 위해 아낌없

는 헌신으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며 “선

한목자장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

는 공동체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

했다. 

이어 위임식을 통해 문일명 목사

의 위임서약과 본 교회 교인들의 

서약이 있은 후 노회장(RE Fried 

Wilson)이 위임기도와 위임선언을 

한 뒤 노회 총무(Rev Wendy 

Tajima)가 위임패를 증정했다. 

이날 축사는 천방욱 목사, 홍명

의 목사가 맡았으며 김인식 목사가 

권면의 말을 전했다. 

문일명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부

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한

우리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

으며 현재 KPC(남가주/하와이지

역)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성자 기자>

LA기윤실이 주최한 제1회 건강교회교실 두번째 강의에서 박문규 LA기

윤실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목사 위임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라”

문일명목사 위임식에서 위임서약을 하고 있는 

문목사 모습 

한국의 보육원인 신애원을 돕는 

후원음악회가 2일 오후 4시 With 

Music and HWOXFAM(대표 조수

아리) 주최로 LA Conservatory of 

Music(LACM, 원장 정사라)에서 

열렸다. 

LACM 원장인 소프라노 정사라 

씨는 “한국의 보육원인 신애원은 

단순한 고아원이 아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훈훈하고 밝게 자

라게 하는 곳이다. 이 학생들을 돕

기 위해 마련됐다”고 펀드레이징 

콘서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콘서트는 브랜던박, 메간

김, 라이언김 줄리장 등 LACM 학

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곡들을 

연주했다. 그리고 신애원에서 온 

학생들인 임성민, 성자유, 서정민 

등이 풀륫, 바이올린, 첼로 3중주로 

‘You Raise Me Up’과 ‘아리랑’을 

연주했다. 

이날 특별순서로 기타리스트 다

이아나 야마시로 씨가 오키나와 송

을 연주했으며 바리톤 장상근 씨가 

‘Non Piu andrai’를 불렀고, 피아니

스트 이동열 씨가 케논변주곡을 연

주했다. 

또한 이날 임성민 형제 등 3명에

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

며 LA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직접 

사인해 기증한 사인볼 3개를 구입

하는 방식으로 도네이션 하는 시간

을 가졌다. 

주최측은 내년 2월에는 신애원

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고 있는 

15명을 초청해 LACM학생들과 함

께 연합으로 콘서트를 갖게 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본사 박준호 기자 부친인 고 박

재복 장로(상도장로교회)가 한국

시간으로 8월5일(토) 오후10시 흑

석동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소천했

다. 향년 80세. 고인은 1937년 9월

20일 함경도 원산에서 출생했으며, 

1.4후퇴때 남한으로 피난하여 경남

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재직했다. 

고인의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서혜 

권사, 장남 박신호 집사, 차남 박준

호 기자가 있다. 장례일정은 7일(

한국시간) 오후 3시 입관예배. 8일 

오전 7시 발인예배 9시 서초구 원

미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후 안

동교회묘지에 안장하게 된다.

내년 2월 연합 콘서트 계획

LA기윤실 제1회 건강교회교실, 강사 박문규 대표

한국 신애원 돕기 펀드레이징 콘서트

“목회자 교회, 법 준수 우선”

한국의 보육원인 신애원 돕기 펀드레이징 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단체사

진을 찍고있다

본사 박준호 기자 부친 고 박재복 장로의 장례 모습.

부고  본사 박준호 기자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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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4

일 마감한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

에 총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는 엄기호(광주 성령교

회) 서대천(서울 홀리씨즈교회) 목

사, 이영훈 전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자칭 ‘보혜사’ 김

풍일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기총 관계자는 “후보 3인이 소

속 교단 경력증명서, 교단 추천서, 

이력서, 소견서, 운영기금 1억원 및 

발전기금 5000만원 납입증명서 등

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정

식 후보로 인정받으면 공개청문회

에 참석하며 선거용 홍보자료를 배

포할 수 있다.

한기총 선관위는 9일까지 서류심

사를 마친 뒤 11일 최종 입후보자에

게 총회소집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

이다. 이후 선관위 논의를 거쳐 14

일 전후로 공개청문회를 한 차례 개

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 명부

는 16일 확정된다. 

선거는 24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임시

총회에서 1인당 5분간의 후보자 소

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

로 진행한다. 320여명의 총대 중 과

반수 표를 얻어야 대표회장에 당선

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인에 대해 재투표를 실

시해 두 사람 중 다득표자가 최종 

당선된다. 

이달 하순 예정된 한국기독교총

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

두고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

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성서총

회(총회장 김노아)가 제기한 ‘한기

총 임원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영훈(여의도순복음

교회)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 임명한 임원 중 23명을 대상으

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이 대표회장이 법원

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

서 물러났다. 

 한기총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

로 오는 24일 치러지는 한기총 대표

회장의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

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권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예장 성서총회가 지난 

3월 3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당

시 대표회장이던 이 목사가 임명한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

부는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취지 등 제반사

정을 종합해 볼 때 예장성서총회가 

신청한 임원 68명 중 23명의 자격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기총 사무처에 따르면 임원 자

격이 무효가 된 이들 23명 가운데 

20명 안팎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

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유권자가 

320여명임을 감안할 때 6∼7% 정도

가 투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

다. 일각에서 표심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다. 하지만 비밀투표로 치러지는 선

거에서 정확한 표심을 예측할 수 없

는 만큼 속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

도 만만치 않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 관계자는 3일 “일부 유권자

들이 투표권을 잃게 된 건 안타깝지

만 나머지 표심이 어느 후보를 향할

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가 정지된 이들 가운

데 소속 교단에서 반드시 총대로 파

송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총

대 교체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게 한기총 측 해석이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어느 총

대가 누구를 지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동대 등 

4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7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

용하는 헌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대학생 모임에 소속된 청년들은 ‘

성평등’ ‘평등’ 등 1남1녀의 결혼 정

의를 넘어서는 표현을 헌법에 담거

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

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열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

였다. 

홍은샘(20·경희대 1년)씨는 “현

행 헌법은 1남1녀의 결합을 뜻하는 

‘양성(sex)’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

본으로 못 박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성’을 사

회적 ‘성(gender)’으로 바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까지 포함시키

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동

성혼을 찬성한다는 일부 정치인들

의 생각은 착각”이라면서 “동성혼

이 합법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의학

적 경제적 법적 문제들이 많은데 이

것을 간과한 채 헌법개악을 해선 절

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청년들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

혔다. 신학대 안에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정규과목 개설도 요구했다. 

최은향(29·한동대 4년)씨는 “서

구사회에서 밀려오는 동성혼 합법

화의 흐름 앞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알리기 위해선 대학청년 연대를 결

성하고 언론 정치 교육계 등에 강력

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

다. 

남윤성(35·백석대 신대원 2년)씨

도 “신학대와 신대원에서 동성애와 

동성혼, 퀴어신학의 폐해를 알리는 

정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청년들은 ‘동성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청년연대’를 조직하고 8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

표변호사는 “만약 헌법개정 때 동성

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애 독재

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차단당하기 전에 청년

들이 앞장서 헌법개정의 심각성과 

독재성을 대학사회에 널리 알려 달

라”고 당부했다.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인 충남 

서천군 비인항(마량진) 일대에 대한 

‘유네스코(UNESCO·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적

극 추진된다. 교계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까지 나서서 이 일대 성역화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총무인 

박영률(하나로선교회) 목사는 7일 “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인 마

량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충분할 정도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

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

다. 박 목사는 “성경의 전래야말로 

오늘날 한국기독교의 놀라운 발전

을 선구한 역사였다”며 “한 알의 밀

알이 교회를 넘어 한국사회 현대화

의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

다. 

마량진은 1816년 9월 영국 군함 

알세스트호와 리라호의 함장이 마

량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 현감 이승

렬에게 영어 성경을 전해준 장소다. 

영국 군함들은 해상 교역로를 확보

하기 위해 우리나라 서해안을 탐사

하다 마량진을 방문했던 터로, 조선

왕조실록과 영국 문헌 등이 당시 상

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천군기독교연합회(회장 김기선 

목사)와 서천군은 2004년 종교계와 

학계의 고증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비·기념관을 건립하

며 성역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념

관 인근에는 성경 전래 당시의 역사

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기념

공원도 설치돼 있다. 

마량진은 한국교회사에 큰 족적

을 남긴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1858-1902)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을 위해 

인천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 선박충

돌 사고로 인근의 어청도에서 순직

했다. 그를 기리기 위한 ‘아펜젤러 

순직기념관’과 부속건물인 바우처

홀이 이곳에 건립됐다. 

한편 이 일대에선 오는 10월 ‘제1

회 마량진 러브레터 페스티벌’이 개

최된다. 이 행사 역시 최초의 성경 

전래지인 마량진을 널리 알리기 위

한 지역축제로, 서천군기독교연합

회와 서천군, 대한민국기독교박람

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페스티벌 조직위 관계자는 “성경

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낸 

복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라며 “이

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답장

을 써서 보내자는 의미로 ‘러브레터 

페스티벌’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소

개했다. 

조직위는 이 축제를 상설화해 매

년 개최하고, 구약시대의 ‘성막’을 

재현할 계획이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설치했던 

장막으로 된 성전이다. 상설 공연장

과 가칭 ‘크리스천 컬처타운’도 조성

할 방침이다. 가수 민해경, 배우 정

운택, 아나운서 최선규씨 등이 홍보

대사로 나선다. 

백성기 페스티벌공동운영위원장

은 “마량진이 성역화되고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국교회와 성

도에 자긍심을 주는 것은 물론 후세

가 주목하는 뜻 깊은 문화 사적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

회가 ‘총회장 2년 전임제’를 연구 

중이다. 총회장 2년 전임제란 총회

장에 취임한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

를 사임한 뒤 2년 동안 총회에서 

상근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총회는 이때 사택과 임금을 제공해

야 한다. 예장통합은 이에 대한 연

구 결과를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102회 정기총회 때 보고할 예정이

다. 

총회장 2년 전임제는 지난해 정

기총회에 앞서 전국 13개 노회가 

상정했던 헌의안으로 당시 총회에

서는 산하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

개혁위원회(기구개혁위)로 안건을 

이첩해 1년 동안 연구토록 결정했

다. 하지만 연구를 담당한 두 기관

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 데다 

예장통합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정치부는 총회장의 전문성

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제가 필요하

다는 입장이다. 정치부장 이정원 

목사는 “총회장이 목회와 총회 업

무를 병행하다 보니 총회에 누수가 

크다”며 “이외에도 교회 연합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전임 총회장의 역

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필요하다”

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장 임기는 1

년이다. 통상 9월 정기총회에서 총

회장에 취임한 뒤 1년간 일한다. 

하지만 3-4개월이 지나면 레임덕

이 시작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년 전임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부의 관측이다. 

반면 기구개혁위는 이 같은 의견

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전국 

5개 지역에서 공청회까지 열었던 

기구개혁위는 “2년 전임제가 장로

교 전통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총회장

은 영어로 ‘moderator’이다. 이는 

회의의 사회자이지 정책 결정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회

장 2년 전임제가 감리회의 감독제

를 따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기구

개혁위는 이밖에도 사택과 전임제 

총회장 예우 등 예산 문제도 고려

해야 하며 교회 사임을 전제로 전

임제 총회장에 도전해야 하는 제도

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

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 5개 지역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

문조사는 ‘2년 전임제에 반대한다’

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부와 기구개혁위 주변

에서는 2년제 대신 수정안인 ‘총회

장 1년 전임제’를 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학대생 한 명이 혜택 받는 기

부금이 일반 사립대생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

학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기부금 

비중도 사립대의 배 이상을 차지했

다. 하지만 신학대 70% 이상은 최

근 3년 새 기부금이 감소 또는 정

체 양상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신학

도 양성을 위한 기부금 확보 대책

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대학교육연구소 및 대학알

리미가 발표한 ‘전국 사립대학 기

부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으로 장로회신학대와 총신대, 감리

교신학대 등 전국의 29개 주요 신

학대의 학교당 평균 기부금은 9억

2800만원이었다. 이는 사립대 평

균(24억9757만원)보다 적은 액수

다. 그러나 신학대생 1인당 혜택 받

는 기부금은 사립대보다 많다. 일

반 사립대에 비해 재학생 정원 규

모가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기부금은 등록

금과 국고보조금, 법인 전입금과 

함께 사립대 주요 재원 중 하나로 

꼽힌다. 기부금이 많을수록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교육 여건 또

한 나아질 수 있다. 또 등록금에 상

당 부분 의존하던 대학 재정 운영

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대

는 물론, 사립대들마다 기부금 확

충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은 신학대

는 고신대로 39억8900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사립대 153곳 가운데 26

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로회신학대

(30억3900만원), 총신대(27억2900

만원), 침례신학대(15억6000만원), 

서울신학대(12억8400만원) 순이었

다. 기부금 수입이 가장 적은 신학

대는 수도권의 A대학으로 8660만

원이었다. 

신학대 기부금을 재학생 수로 나

눈, 이른바 ‘1인당 수혜 기부금’은 

52만원이었다. 사립대생(27만9000

원)의 1.8배에 달한다. 아울러 등록

금과 법인 전입금 등을 포함한 신

학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기부

금 비중은 4.3%로 사립대 평균

(1.6%)의 두 배가 넘었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

은 “학생 1인당 수혜 기부금만 놓

고 본다면 신학대들의 기부금 확보 

노력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부

분”이라며 “학교 여건과 형편에 따

라 장학·복지 제도 개선의 수혜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

다. 

하지만 최근 3년(2013-2015)에 

걸친 신학대 기부금 추이는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연도별 신학대 

기부금 총액은 291억3200만원, 

268억6090만원, 269억500만원 등

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들 신학대 가운데 기부금이 매년 

증가한 학교는 27.6%(8곳)에 불과

했다. 24%(7곳)는 지속적으로 내

리막길을 걸었고, 나머지는 소폭 

증감 했다. 

성인 걸음으로 걸으면 반나절 정

도 소요되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역사 둘레길 ‘양림길’의 출발점은 

양림동 주민센터다. 총 길이 4.5㎞ 

둘레길 초입에 서면 마치 1900년

대 초 광주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

진다. 지난 28일 방문한 양림길에

서는 당시 선교사들의 흔적들을 어

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양림

길은 선교사들의 이름을 따 ‘브라

운 길’ ‘세핑 길’ ‘유진 벨 길’ 등으

로 명명했다.

1899년 전남 최초의 서양의료소

인 목포진료소를 세운 뒤 양림동에

서 복음을 전했던 의료선교사 오웬

(한국명 오기원)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각을 비롯해 호남신학대 캠퍼

스 언덕에 자리 잡은 선교사들의 

묘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광주기독

병원 1대 원장을 지낸 윌슨(한국명 

우일선) 선교사와 피터슨 선교사, 

브라운 선교사 등의 사택과 유진 

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 기념관, 

커티스메모리얼홀, 구 수피아여고

에 남아있는 윈스브로우홀도 모습

을 드러냈다. 

최근 영화로도 소개됐던 독일 출

신 세핑(한국명 서서평) 선교사를 

비롯해 양림동에서 사역했던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 중 대부분

은 호남신대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모두 22명의 선교사들이 안

장돼 있는 묘역은 순교 신앙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호남신대 정문을 지나면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다형 김현승의 시

비도 볼 수 있다. 책 모양의 돌 위

에 가을의 기도를 새겼다.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흥종 

목사의 삶과 신앙도 엿볼 수 있다. 

이들 유적 외에도 둘레길 주변엔 

400년 넘은 호랑가시나무와 참나

무, 도토리나무가 군락을 이룬 숲

이 있어 걷는 내내 고즈넉한 분위

기를 자아냈다. 

양림동은 전통 한옥과 서양식 건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야외 선

교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동네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과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

한 세 개의 각기 다른 ‘양림교회’가 

이웃해 있을 만큼 선교의 전통도 

깊다.  

양림동은 전남 지역 최초 선교사

였던 유진 벨이 선교 거점으로 삼

았던 곳이다. 2008년 광주시 역사

문화마을로 지정됐다. 이 양림동 

선교 유적들이 조만간 관광자원으

로 개발될 예정이다. ㈔양림동산의

꿈(이사장 김혁종 광주대 총장)은 

올 3월 양림동에 사무실을 열고 내

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양

림동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선교 유

적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독교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김회

재 당시 광주지검장(현 의정부지검

장)과 같은 광주시 기관·단체장들

의 주도로 시작된 관광 인프라 육

성 사업이다. 광주시의 경제와 문

화, 선교 분야의 관광자원을 종합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3명 후보 등록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유권자 축소’ 변수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 개정 반대”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진

예장통합, 총회장 2년 전임제 검토

신학대생 1인당 기부금 혜택 많다

광주 기독교 발상지 양림동, 복음의 성지로 

엄기호 목사, 서대천 목사, 김풍일 씨 

법원, 임원 23명 직무정지 결정

43개 대학생들 국회의원회관서 포럼·기자회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총회 업무 전념 필요” vs “장로교 전통 어긋나” 

전국 29개 신학대 기부금 분석, 일반 사립대의 1.8배

호남신학대 인근 기독교 문화유산 즐비

매미 울음소리 가득한 한여름. 

여름방학을 맞아 한산해진 대학 

캠퍼스가 때 아닌 청년들의 출현

으로 분주해졌다. 3일 오전 ‘성서

한국전국대회’라고 적힌 이름표를 

목에 건 20대 청년 수백 명이 강의

실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들은 볼펜과 노트를 챙겨들고 빈 

강의실 번호를 확인하며 속속 자

리에 앉았다. 충남 건양대 논산창

의융합캠퍼스에서 열린 2017성서

한국전국대회(성서한국·조직위원

장 황병구)에 참가한 청년들의 모

습이다.  

대회는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

하다’라는 주제로 앞서 2일 개최됐

다. 성서한국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성경적 대안을 고민하는 청년 집

회다. 2002년 성서한국 수련회로 

시작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

다.  

3일은 대회 둘째 날. 오전부터 ‘

소명의 재구성’을 주제로 대학 

1-2학년생이 들을 수 있는 기초강

좌와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강좌가 여러 강의실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각 강의실은 

빈자리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노트북이나 

필기구를 꺼내 내용을 정리하거나 

강의에 집중했다. 

기초강좌를 맡은 양희송(청어람

AR MC) 대표는 ‘하나님 나라와 총

체적 복음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

했다. 그는 “사회선교라는 말이 익

숙지 않은 청년들에게 역사적 배

경과 논의를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며 “그리스도인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들이 점차 늘어나 한국교회의 미

래를 준비하는 게 성서한국의 목

표”라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김빛(24)씨는 “육

군 상병으로 복무하면서 소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휴가를 내

서 참가했다”며 “사회선교나 복음

전도 중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함

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

다”고 했다. 

이번 대회 프로그램엔 사회선교

박람회도 포함됐다. 기독교윤리실

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등 21개 

단체가 캠퍼스 내 실내체육관에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부스에 들러 어떤 활동을 하고 있

는지 묻고 안내지를 챙기며 관심

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국회의

원도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았다. 김 

전 의원은 ‘세상을 바꿀 정치’를 주

제로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천인 그는 “정치활

동 시절 내가 나온 기사에 하루 65

만개의 악플이 달린 적도 있었다”

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마음으

로 정치를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주강사는 성서한국 이사장

을 맡고 있는 서울 하나의교회 김

형원 목사가 나섰다. 김 목사는 ‘거

룩의 소명’ ‘일상적 소명’ ‘비전적 

소명’이라는 내용으로 저녁집회에

서 세 차례 말씀을 전한다.

그는 2일 저녁집회에서 “에베소

서 6장 12절에 나오듯 신자의 싸

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와 악한 영에 대적하는 

것”이라며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

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

의 소명”이라고 설교했다. 이어 “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게 옳다는 

걸 믿는 사람이 소명을 제대로 깨

달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500여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5일 오후까지 3박4일간 

진행됐다. 김 목사는 “성서한국을 

통해 기독청년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길 기대한

다”고 밝혔다.

‘성서한국전국대회’ 가보니…

기독청년들, 사회적 책임·소명 의식 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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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근무하

며 수감자를 감시하는 공무원 직렬을 이르

는 말로서 과거에는 간수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재소자들을 영

적으로 돕는 것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수들에 대해서

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14년간 근무하

며 신실한 기독교인 교도관들이 교도소에

서 재소자들을 잘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재소자들이 변

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 주며 그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하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

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교도소에 

오랫동안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그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교

도관들은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므로 저

는 오랫동안 많은 교도관들과 친구같이 친

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도관

들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그들과 문제가 

있으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도와주기

가  어렵습니다. 반면, 교도관과 친구가 되

면 그들의 배려를 통해 재소자들을 효과적

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자신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소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애써주는 교도관들의 배려를 통

해서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도관들은 목회자나 사역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도

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하는 일에 대

해 존경심이 생겼고 그들의 고충 또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

니다. 간혹 방송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경

찰의 이야기가 보도되거나 하지만 제가 만

난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그들이 기독교인

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하는 마음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

험한 상황과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

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리고 재소자들의 변화를 소망하며 교도소 

내에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

다. 

만일 우리 사회에 경찰이나 교도관이 없

다면 우리는 평화나 정의를 상실한 무법지

대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타인

이나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감금하는 교

도소가 없다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법이 엄

격하여 꼭 범죄자들만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위반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

리고 추운겨울을 길거리에서 지낼 수가 없

어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

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끼리의 싸움을 말

리다가 몸에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

소자가 자살을 기도했을 때는 그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합니다. 하지

만 그 재소자가 끝내 사망하게 되면 교도

관들은 그러한 죽음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

을 받습니다. 게다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

관들을 함부로 대하는 재소자들도 있습니

다. 

하루는 한 교도관이 제게 한 재소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한 재소자가 교

도관들을 대할 때는 정신없는 사람같이 그

들을 무례하게 대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정상인이 되어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재소자들은 

제가 교도소에 교목이기 때문에 저에게 늘 

공손합니다. 하지만 재소자들 중에는 교도

관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도관에게 침을 

뱉거나 오줌을 던지는 등 모욕을 주는 재

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며 

교도관들의 애환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

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도관들에게 이

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더 어려

운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 재소자들

을 주로 대하므로 선한 사람들을 대하지만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니까

요.”

교도관들은 일정이 바쁘면 식사를 제때

에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재소자들이 법

정에 가야 되거나, 학과 과정 수업에 들어

가게 되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변호사를 만나거나 할 때 꼭 조사

를 해서 마약이나 잘못된 것들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소자들의 식사시간이나 간호사들이 약

을 주는 시간, 편지를 나눠주는 시간, 화장

지등 필수품을 나누어주는 일도 해야 합니

다. 하루 종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

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돌봐

야 하므로 그들의 마음과 몸은 쉴 새가 별

로 없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교도관에 얼굴과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교도

소 안에 싸움이 있었나요?”라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웃으면서 “이건 보통입니다. 저

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별거 아니라는 듯

이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마음이 아

팠습니다.

하루는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한 교

도관이 재소자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

니다. 히스패닉 재소자가 그 교도관이 스

페인어를 모르는 줄 알고 그에게 욕을 했

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성격이 나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도관들은 

삶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재소자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니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

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12시

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며, 3개월마다 교대

로 낮일과 밤일을 바꿔가면서 근무를 합니

다. 

최근에, 교도소에 있는 병무실에서 한 

재소자가 쇠로 만들어진 문을 부서질 것같

이 두드리고 차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병무실에 방

문이 필요할 때만 가끔 가므로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그곳에 들렸을 때 잠시 들었

을 뿐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교도관들

과 간호사들, 또 정신과 의사들은 많은 고

충을 겪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

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밖에서 

마약을 하다 들어온 경우일 때가 많은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도관들은 평

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에 교도소 교도관들은 경찰직분에 

속해 있는데 교도소 밖에서 순찰 도는 일

을 한다거나 또는 법정에서 일하는 교도관

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

의 협박으로 인해 총을 가지고 다니도록 

되어 있으며 일을 마치고 교도소를 떠날 

때도 총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든지 경찰이라는 이

유 하나만으로도 총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신들

의 안전을 희생시키며 일하고 있는 경찰들

과 교도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수고와 희

생으로 인해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포함하

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는 것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

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

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2:1-4).
yonghui.mcdonal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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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도관 (간수)들의 고충 

폭우성 장마가 끝이 나면서 무더위

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정은 정권이 또 다시 미사일을 쏘며 세

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이곳 사람

들까지도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힘

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께서 이렇

게 하심은 결코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

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

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겸

비해야 함을 알리시기 위함이라 생각

하며 기도합니다. 이곳 스와지의 여러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이 역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만 기뻐

하는 그런 삶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기

를 소망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분야

에서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

어나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 및 추진

7월말까지 충남대학교병원이 주도

하여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하려던 일은 몇 가지 먼저 해결되

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

출하지 못하였고 좀 더 내실을 다진 이

후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곳 보건부와 협력해서 추진

하고자 했던 부분을 우선 계속하기로 

하였고, 또 계획된 전문의 초청사역에 

더욱 진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과

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3팀 방문

지난 7월에는 3팀의 방문으로 좀 바

쁘게 지냈습니다. 13일에 삼성의료원

의 김은상 교수님(신경외과)이 오셔서 

스와코센터 및 왕실병원에서 진료를 

하셨고 또 로밤바클리닉에서의 통증

진료를 하시고 19일에 떠나시는 짧은 

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또 16일에는 

대전성모병원의 김수미 교수님(산과)

과 충남대병원의 장창은 선생님(유방

외과)이 오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곳 

조산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워크숍

을 담당하셨고 특히 이들에게 실제 함

께하는 실습도 시키는 방식으로 하셔

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두 곳

의 클리닉에서의 이동진료사역과 스와

코센터에서의 자문진료를 담당하시는 

등 바쁜 일주일간을 보내시고 22일에 

떠나셨습니다. 

함께 도착한 장 선생님은 4주 예정

으로 스와코센터 및 정부중앙병원에

서 주로 유방외과 분야의 자문진료를 

담당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도 같은 일

정에다 두 곳의 클리닉에서의 이동진

료사역을 추가하면서 섬기실 것입니

다. 또 스와지 PMCI가 진행하는 어린

이 영양식 공급사역 및 시골초등하교 

여학생들을 위한 위생퍀 보급사역에

도 동행하면서 이곳의 필요들을 살피

기로 하셨습니다. 세분 모두가 앞으로

도 가능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동역

하며 방문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큰 힘이 됩

니다. 

16일에는 3년째 방문하시는 전희재 

교수님(해운대백병원 흉부외과) 윤명

희 교수님(부산대 외과) 부부와 박상

현 교수님(해운대백병원 비뇨기과) 공

지영 약사님 부부 및 전주은, 남하원(

고등학생)의 부산팀이 도착했습니다. 

전, 윤교수님은 3군데 정부병원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shunt수술을 하셨고, 

박 교수님은 주로 TURP수술을 감당하

셨습니다. 두 분야 모두 이곳에서는 할 

수 없는 분야라 남아공으로 보내서 수

술을 했었는데 이 또한 이를 담당하는 

파랄라재단의 열악한 재정으로 더 이

상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 

때에 오셔서 열심히 섬겨주시니 환자

들 뿐 아니라 담당자 및 보건부 쪽에서

도 매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환자들의 독특한 혈관상

태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shunt 수명이 

1년 정도 내외로 너무 짧아 더 많은 수

요가 발생하기에 이곳 보건부에서는 

더 많은 의료진이 더 자주 방문해 주기

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

국의 여러 선생님과 잘 의논하여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선생

님들을 찾아보아 주시고 연결해 주시

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의과대학 개설문제

의과대학 문제는 아직 정부 쪽 결정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들리는 이야

기로는 기독대학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national referral 

hospital’ 건축계획에 의대건립이 포함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곳 국립대

에 설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

라서 충남대학교에서 실시한 “스와지

랜드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국립대와 협의를 하려

고 합니다. 다만 이 결과보고를 9월 초

에 발표형식으로 하라고 연락이 와서 

이를 위해 준비하면서 보고서 작성이 

조금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잘 준비하

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꼭 필요

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

기를 기도합니다.

7월 초에 잠시 귀국하여 고신의대를 

방문하고 학장님을 뵈었습니다. 앞으

로 의대개설 시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을 의논했고 적극적으로 동역하기로 

자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

신의대뿐 아니라 고신대 병원과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는 5분(김규남, 윤완규, 안수

나, 전자룡, 신은혜)이 정기후원 또는 

특별후원으로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

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영 드림

sykim@cnu.ac.kr

스와지랜드선교 편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

암이나 유방암, 관상동맥 질환 

등 과거에는 한국인들에게 흔하

지 않던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질환은 조기에 진단,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축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50대 후반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서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왔는데 

3개월 전부터 운동 중 가슴에 통

증이 오는 것을 느꼈다. 통증 부

위는 왼쪽 가슴이고 꽉 죄는 듯 

한 느낌이었다. 운동을 멈추면 

통증이 약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통증이 생길 때마다 

숨이 조금 차는 것도 느꼈다. 처

음에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통증이 계속 재발하자 병

원을 찾아왔다. 김씨는 15년 전

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 왔

는데 꾸준한 약물 치료와 식이요

법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 편이

다. 3년 전부터는 고지혈증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왔다. 가

족 중에는 형이 심장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고 술은 가끔 와인 한

잔 마시는 정도였다. 김씨를 검

진했다. 키 168센티미터에 몸무

게가 80킬로그램인 비만체형이

고 혈압과 혈당은 정상이었다. 

심장에서 심잡음이 들리는 것 외

에는 정상이었고 심전도도 정상

이었다. 기본 혈액검사도 정상이

었다. 운동부하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을 보여서 관상동맥 촬

영을 하자 3개의 혈관이 막힌 것

이 발견되었다. 바로 수술을 했

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일명 협심증은 

만성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심

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상태

에서 운동하게 되면 심장으로 충

분한 양의 혈류를 공급할 수 없

게 되고 이 때문에 가슴에 통증

을 느끼게 된다. 통증은 김씨의 

경우처럼 5분 이상 지속되는 경

우가 많고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

지만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지속

되는 경우는 병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김씨의 증례처럼 조기에 발견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지병인 당뇨, 혈압, 고지

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관상동

맥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마음도/달빛에 잠기고/밥상도/달빛에 잠기고//여

름에는 저녁을/마당에서 먹는다/밥그릇 안에까지/

가득 차는 달빛//아! 달빛을 먹는다... 어느 시인이 표

현한 여름의 한 부분인데 정말 멋지죠?

▶4 교회에서 온 2개의 단기선교팀

7월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3교회 연합 단기선

교팀이 10대의 차로 내려와서 매일의 VBS (여름성

경학교)는 물론 양로원 방문, 교도소 방문, 어린이 식

당 페인트칠과 달동네 한 교회의 건축공사에도 도움

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2박3일 일정으로 내려온 교회는 달동네 교

회, 청계천 교회, 무지개 아파트 단지에서 VBS, 미용 

사역, 의료 사역, 만나 사역과 조그만 학교의 허름한 

계단과 대문을 새로이 해주는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

여 주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여러 모로 잘 도와준 여

러 리더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

다.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해주신 샌버나디노 올리브교

회, 뮤리에타 비전교회, 부에나팍 참빛교회, 파사디

나 드림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Campamento de Verano) 

7월 하순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멕시칸 교회에

서 매년 여름 주최하는 청소년 Summer Camp에 많

은 청소년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보통 10여명을 데

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만 33명, 어른과 아이

들 15명, 도합 48명이 되어 커다란 버스도 한 대 빌

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의 말씀 묵상, 낮 시간의 단

체정신을 함양

하는 다양한 

프로 그 램 들 , 

맛있는 식사

들, 저녁의 메

시지 등이 너

무 좋았습니

다. 

금년이 4번

째 참석인데 

수련회에 참

석한 청소년

들이 너무나 

즐 거 워 하 는 

모습을 보며 큰 흐뭇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며 많은 참가비와 버스 렌트비, 텐트 구입 등

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나타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교복 사주기

달동네에 170여명이 공부하는 작고 허름한 초등학

교가 있는데 매년 여름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교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로고가 있는 가디건, 티셔츠, 원피스(여), 바지(

남), 스웨터, 아무 때나 입는 체육복 중에서 몇 가지

를 사주어 이 가난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

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주변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 10명이 Summer 

Camp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졸업생이 26명이

나 되어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SF 섬기는교회에서 교

복 값 전부를 협조해 주셨습니다. SF 섬기는교회에

서 지난 5월 티화나를 방문하며 졸업 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 학용품들이 담긴 백팩(메는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정 교복 판매소에서 자꾸 다음 주 다음 주... 하며 

늦어지고 있는데 엄마들에게 항의 전화를 하라고 했

으니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교복이 준비될 것입니다. 

청계천 동네 몇 아이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몇 아이

들 교복도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2 교회 건축을 돕고 있습니다.

달동네의 아주 작은 교회의 확장 개축 공사가 진

행 중이고, 2년여 공사가 중단된 교회의 건축도 돕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주중 매일 저녁 아이들 먹이는 

프로그램이 7년째 진행 중인데 잘 돕기를 원합니다. 

▶“Comedor” & “합창단”

청계천 교회의 "Comedor(어린이 식당)"은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제게는 커다란 행복

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조금씩 

조금씩 교회로 오고 있어서 이 또한 커다란 기쁨입

니다. 몇몇 엄마들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금번 

여름에는 쉬도록 하였습니다. 곧 개학할 텐데 그때 

다시 오픈할 것입니다.

달동네 작은 초등학교 아이들로 합창단 조직을 원

합니다. 잘 지도해 줄 지휘자가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차례 중단되었는데 다시 꿈을 꾸

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어 가난한 아이들에

게 희망과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티화나의 옛 청계천 같은 지역에 건축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 

-이 교회에서 

어린이 식당

(Comedor)이 

잘 운영되고 있

음에 감사. 

-안경 선교

팀 등 계속 이

어지는 여러 다

양한 팀들의 방

문에 감사.

-영화 상영/

교도소 방문/달

동네 & 청계천 

사역 등 여러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달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합창단 조직을 원

합니다. 잘 지도해 줄 지휘자가 연결되게 하소서. 

-앞으로 의료 선교팀의 방문도 이어지게 하소서. 

-1년 이상 병원에 누워있는 박사무엘 목사님의 사

모가 속히 병석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아래의 링크들을 클릭하시면 최근의 사역 모습들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1027946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1025530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1026687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964206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957888 

보시고 교회의 모임에서, 또는 개인기도 시간에 기

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주

시고, 귀한 기도와 사랑의 선교비로 꾸준히 동역하여 

주시는 후원자와 후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펜을 놓습니다.^^ 
최재민 선교사 드림 

4mexi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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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선교 편지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탈레반

과 극단주의 과격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손잡고 정부군을 상대로 공

세에 나서고 민간인 50여명도 학

살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

다.

아프간 정부

군과 16년째 

내전을 벌이는 

탈레반과 시리

아 · 이 라 크 를 

중심으로 활동

하다 최근 아

프간에서 세력 

확장에 나선 

IS가 그간의 

반목을 뒤로 

하고 합동공세

를 본격화할 경

우 내전 양상이 한층 복잡해질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

면 아프간 북부 사리풀 주 주의회 

의장 모함마드 누르 라마니는 지

난 3일부터 탈레반과 IS가 주 내 

미르자왈랑 지역을 며칠째 협공한 

끝에 이 곳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다른 아프간 관리도 이번 공격

에 탈레반 지휘관과 IS 지휘관이 

모두 참가했다고 밝혀 양측의 협

공설을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50여명이 숨졌으며 일부 희생자

는 참수되기도 했다고 현지 관리

는 전했다.

하지만, 자비울라 무자히드 아

프간 탈레반 대변인은 "IS는 우리

의 적으로 사리풀 지역에 IS는 없

다"며 "탈레반이 IS와 손잡았다는 

주장은 탈레반과 주민들을 이간질

하는 정부의 선전"이라고 반박했

다.

그는 IS 지휘관이라고 정부 측

에서 주장하는 이는 탈레반 소속

이며 탈레반의 명령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또 자신들은 

민병대 28명만 사살했을 뿐 민간

인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다.

앞서 존 니컬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아프간에서 다양

한 테러집단이 한

데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주체

에 관해서는 언급

하지 않은 채 민간

인 살해에 대해서만 

비난했다.

가니 대통령은 성명에서 "테러

리스트들이 또다시 여성과 어린

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면서 "이들

의 야만적인 행위는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전쟁범죄로 간

주된다"고 강조했다.

선교지 소식
아프간 탈레반·IS, 정부군에 협공

민간인 50여명도 학살

관상동맥 질환

꽉 죄는 듯한 가슴 통증 느낄 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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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후새의 모략은 시간을 두고 모든 군사를 

모집해 한꺼번에 다윗을 초토화 시키자는 모

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치러가지는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이 택해졌으면 다윗이 

큰 위험을 맞을 뻔했는데 압살롬이 후새의 

모략을 택함으로써 다윗은 또 한번의 위기

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

하십니다. 이미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

로가 다 옳게 여겼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

리고 갑자기 후새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

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은 성도들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시기 때

문에 악인의 어떠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

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삼하17:5-13)화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압살

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다윗성을 차지하

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으로 군사회

의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왕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놓

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라를 이끌던 두 모

사 즉 아히도벨과 후새가 그 모략으로 대결

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말을 꺼낸 아히도

벨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

는 모략을 제의했습니다. 이 모략은 다윗을 

없애기에는 정말 좋은 모략이었습니다. 그런

데 갑자기 압살롬은 후새의 모략도 들어보자

고 하더니 결국 후새의 모략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를 경외하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삼하17:1-4)월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삼하15:31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

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라!” 다윗은 아히도벨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

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

한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히도

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위

험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간절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중요

한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삼하5:14)수

본문은 후새의 작전이 다윗에게까지 전달

돼 다윗을 살려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후새가 제사장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알

려줍니다. 제사장들이 두 아들들에게 이 소

식을 다윗왕에게 전하라고 해서 떠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수상하게 보고 압살롬에

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계

집종이 압살롬의 정탐꾼에게서 두 아들을 우

물 속에 숨겨줌으로써 결국 제사장의 두 아

들은 다윗에게 급히 피하라는 소식을 전하

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새벽까지 요단

을 건넘으로써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장

면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장면

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항상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삼하17:15-22)목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깊

이 생각해볼 것은 사람이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스

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앞날을 예견하는 

뛰어난 능력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략이 시

행되지 못했으니까 다윗은 이미 요단강을 건

너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제 압살롬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

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자기는 다윗에게 죽

게 될 것은 내다본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

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말 불쌍한 사람

입니다. 성도는 순진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만약 아히도벨과 같은 상황을 만났으면 어

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

하고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하

면 다 용서해주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금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삼하17:23)

다윗은 압살롬과 대치하며 여전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마하나임에서 또 다시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

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과 일

대 결전을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지쳐 있고 약해져 있

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세 사람이 등장하

는데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

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

앗 사람 바실래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윗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이 늘 남을 돕더니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

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옵

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삼하17:24-29) 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8.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

1)구원의 확신을 100퍼센트 갖게 되었

다

목사 사모였지만 필자의 신앙생활은 지

식적이요 형식적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었고 구원의 확신이 전혀없는 상태였

다.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는 구원의 

확신을 100퍼센트 갖게 되었다. 에수 그

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

가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

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주님

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

격이 필자의 마음에 파도처럼 넘쳐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

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

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5:24). 

2)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났다. 

전에는 삶에 기쁨이 없었고 오히려 짜

증스러운 일이 많았다. 그러나 성령의 충

만을 받으니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하

였다. 과거에 느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남

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에는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과 원

망을 많이 하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

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또 감사

한 것뿐이었다. 전에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다. 이제

는 감사를 많이 하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전에는 필자를 비판하고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면서도 인간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사랑

할 수 없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무조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변

화를 체험했다. 진정으로 과거에 느껴보

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3)삶의 목적이 변하자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나 자

신만을 위한 나 중심의 삶으로 세상의 물

질이나 명예 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았다. 그래서 남보다 더 성공해서 남부럽

지 않게 잘 사는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

고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했다. 그러나 필

자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됐던 세상적인 것들이 중요

하게 보이지 않았고 영적인 일을 더욱 사

모하게 되었다. 

그 후 필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나

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삶의 목적

이 달라지니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

위가 달라졌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4)주의 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필자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목사직을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 같은 세

상의 직업 중의 하나로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받은 교육이나 업무활동에 비해 

사례비가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컸다. 

더구나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목사와 사모 

그리고 목사 가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

이 힘들고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 번 목사직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남편을 많이 괴롭

혔다.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성직자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모로서 

사명감이 없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나는 종종 남편에게 “I LOVE YOU 

BUT I HATE YOUR JOB!”(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직업은 싫어요)하면

서 갈등 속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목사는 세상 직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

별히 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

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을 깨달았다. 십자

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

리는 영적 의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늘나라의 대사인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는 다시 목사직을 집어 치우라

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자신의 

약사 직업을 집어 치웠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남편 목사가 목회를 잘 감당하도

록 오늘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역하고 있다. 그 후부터는 목사와 결혼

한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

복 중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

야!

5)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었다. 

(1)기도생활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는 기도생활을 해

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하려고 노력도 했

으나 잘 되지 않았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

인 기도생활이었고 아주 약한 기도생활 

이었다. 기도를 한 5분만 하면 더 할 것이 

없고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잡생각이 들

어서 기도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필자의 기도 생

활을 형식적인 기도생활에서 응답받는 능

력 있는 기도생활로 변화되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

양하며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을 성찰하며 

부족했던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주시는 좋으시고 사

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매일

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체험케 되었다. 

그리고 필자의 상처받고 깨진 심령을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필자

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

도록 도와주셨다 특히 방언 기도는 성도

로 하여금 더 깊고 더 폭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은사라고 본다.

 hslee39@sbcglobal.net

이희숙 사모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25)

그 후 필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

이 되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

선순위가 달라졌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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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필그림교회

를 개척하고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

는 손형식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

기와 후대 목회자들에

게 필요한 글들을 모

아 “너 진짜 목사냐”(

쿰란출판사 350쪽)를 

출간했다. 

본서는 제 1부 ‘너 

진짜 목사냐?’ 제 2부 ‘

설마 지옥에야 가겠어

요?’, 제 3부 ‘감히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가 나를 

가만둬요?’로 나뉘어 수록한 총 35편의 글을 통해 

선조 때부터 내려온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의 것으

로 지키려는 씨름과, 하나님을 열망한 야곱의 그 씨

름의 고백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저자 손형식 목사는 “‘너 진짜 목사냐?’ 이 질문은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말이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며 “나는 진짜를 진짜로 믿고 성도들을 진

짜로 바르게 가르치고, 진짜로 바르게 인도하여 천

국에 입성시키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본서에서 저자는 “인생의 삶과 신앙이 무엇

이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예수님이 해답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불신하며 심지

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불신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목사들이 책임이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국 제사장들의 책임이었

다. 목사가 무너지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직이(목사가) 죽어서 성경이 죽고, 성경

이 죽으니(혼합, 자유, 다원) 성전이 죽고, 성전이(예

배가) 죽으니 성벽이(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성벽

이) 무너진다”고 피력하며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서 

진짜 목사로 만들어 달라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한다는 간

절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동원 목사는 추천사를 통해 “손 목사는 평신도 

사역의 모범을, 늦은 목회에서 오후 5시의 포도원 

일군의 모범을, 그의 리더십에서 이웃 사랑의 전염

성을, 그의 복음의 열정에서 사도바울의 귀감을 느

꼈다”고 말하며 모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라

고 본서를 추천했다. 

손형식 목사는(전 베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의 

형) 아메리칸드림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 

이후 워싱턴DC의 한인감리교회, 워싱턴침례교회에

서 지휘자로 섬겼으며 지구촌교회(이동원 목사 시

무)에서 음악담당 전도사, 성경강해 전문사역자로 

14년간 활동하다 미 남침례신학교(M.Div)를 졸업

한 뒤 뒤늦게 목사안수를 받고 1998년 워싱턴필그

림교회를 개척했다. 현재 그는 은퇴를 준비하며 후

임자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책은 미주 내 각 기독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너 진짜 목사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고백

저자 손형식 목사 

새책소개

“CTS 인터내셔널을 통해 추락한 한

국기독교의 위상을 회복시키는데 앞

장서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사단법인 CTS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취임한 주대준 장로는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바닥을 향해 추락하

고 있는 것을 회복하기위해 CTS인터

내셔널이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CTS인터내셔널(이사장 감경철 장

로)은 지난 1995년 한국내 기독교 TV 

채널로는 최초로 설립된 CTS기독교

TV가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더욱 효

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했다.

주대준 회장은 CTS가 한국교회 위

상회복에 기여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CTS 설립이 한국교회와 함께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5년 한국기독교 교단들이 

출자해서 설립된 것이 CTS 기독교TV

입니다. 이는 CTS가 한국기독교와 운

명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교계의 온갖 

부정으로 인해 한국기독교의 위상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CTS를 통

해 한국교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곳에

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

다.”

주 회장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 은퇴목회자관리, 탈북

자 관리 및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의 핵심은 목회자들이라고 지적

했다. 목회자 은퇴이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기에 온갖 부정을 저지를 수밖

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CTS인터내셔널이 기독교계를 

위한 NGO로서 은퇴 목사, 은퇴 선교

사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그들의 자녀

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면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

역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과거 미국선교사들이 우

리나라를 찾아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

우고 인재들을 양성하지 않았느냐?”

며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세계선교에 앞장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교수와 부총장으로 몸

담았던 카이스트와 총장으로 사역했

던 선린대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CTS에 사이버대학을 세우고 이를 

통해 목회자 재교육 및 평신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저희 CTS에는 에듀TV가 들

어와 있습니다. 에듀TV를 통해 어린

이들과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에 집

중하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한국기독교가 앞장서야 

할 방안으로 탈북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35,000명의 탈북자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85명이 범법자로 감옥에 가 있으며 

100여명이 알코올중독에 빠져있는 실

정입니다. 한마디로 탈북자 관리가 허

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

며 “통일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탈

북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서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

이라고 봅니다. 즉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회장은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

이 북한선교를 부르짖고 있으며 시행

하고 있지만 모래성과 같다며, 따라서 

CTS인터내셔널이 탈북자교육을 통해 

북한선교를 감당할 것이라 말했다.

“새 정부의 방향이 북한과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이 활성화되

고 있는 시대에 탈북자들을 4차 산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들 중

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CTS 사이버대

학 북한선교대학에 채용해 북한선교

에 동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989년 청와대 전산실 창설 팀장으

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후 20년 동

안 5명의 대통령을 보필하며 전산실

장, 통신처장, 행정본부장 및 경호차장

을 지낸 주대준 회장은 청와대 재임 

중에

청와대 기독신우회를 창립해 선교

회장을 역임했으며 경호차장 재임 중

에는 ‘한국기독교공직자선교연합회’

를 결성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100만 공직자 선교에 앞장

섰다.

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것이 인연

이 돼 새누리당에 영입됐던 주 회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경기도 광명을 선

거구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

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주 회장은 

낙선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

백했다.

“저의 생활신조 중 하나는 ‘내가 그

만둔다고 해도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원래는 비례대

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돼있었는데 지

역구를 맡게 됐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지역 민심은 저를 높이 지지해주었거

든요. 그런데 당시 공천과정에서 옥쇄

파동 등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

는 것을 보면서 당선되지 않겠구나 라

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선거에서 낙선했으

며 CTS 요청으로 지난 4월 CTS인터

내셔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고 말

했다.

“원래는 2009년에 CTS에 들어오기

로 했었는데 세상경험을 더 많이 해보

기 위해 사역을 미뤄왔었습니다. 이제

는 남은 인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특별

히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북

한과 교류하며 하나가 되려면 통일선

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통일시대 리

더는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주대준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NPS 정보시스템과학 

석사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사이버보안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

대 대통령경호실의 전산실 개발팀장

으로 섬기면서 경호 시스템을 최첨단

의 IT기술로 변화시켜 ‘경호 과학화’

를 이뤘다. 

청와대 정년퇴직 후에는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해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선린대학교 총장을 거쳐 새누리당 디

지털정당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국가

사이버안전연합회 대표 회장과 국가 

스마트산업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

다. ​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 1500여 교

회와 뉴욕 프라미스교회 등 간증집회

를 인도하며 평신도 복음사명자로 잘 

알려져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이며 한기총 직장선교위원장(상임위

원), 국가조찬기도회 이사, 월드비전 

이사, 누가선교회장 등 초교파적 활동

을 펼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인/터/뷰

교육, 은퇴목회자관리, 탈북자관리 및 평신도 세우기 계획

통일시대 리더는 기독교인이라야...통일선교사 양성 시급

“추락한 한국기독교 위상 회복에 앞장서고파”

사단법인 CTS 인터내셔널 회장 주대준 장로


